
예로부터동서양을막론하고인간의발은은밀한신체의일부분

으로여겨져왔다. 그러니구두페티쉬란현상이나온법도하다.

이탈리아의전설적인디자이너살바토레페라가모( S a l v a t o r e

F e r r a g a m o )와전필리핀영부인이멜다마르코스의영감의원천

도다름아닌인간의발을감싸고장식하는구두가아니었던가.

구두의운동화화(化)와운동화의구두화가눈에띄게강조되고

있는최근트렌드를보여주려는듯지난몇년간의운동화디자인

의변천사를한눈에살펴볼수있는독특한전시회가성황리에

열리고있어화제다.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San Francisco Musum of Modern Art,

이하S F M o M A )은‘Design Afoot: Athletic Shoes 1995-2000’이

라는제목으로최근운동화의트렌드를정리해보는전시회를7

월2 2일부터1 0월1 7일까지개최한다. 이미술관의건축, 디자인

및디지털프로젝트분야담당큐레이터인아론베츠키( A a r o n

B e t s k y )는프로그디자인(frogdesign, inc)의스티븐스코브홀트

(Steven Skov Holt)와공동으로이번전시를기획, 지난5년에걸

쳐디자인된러닝슈즈, 운동화, 야외활동용신발가운데우수한

제품들약1 5 0점을선별하여전시에부쳤다. 

“운동화디자인과광고트렌드가급변하고있기때문에운동화

고유의디자인이지닌기능과특성을기준으로전시아이템을선

정했다”는것이베츠키의말이다. 

최근들어운동화디자인과구두디자인사이의경계는급속하게

모호해졌고그와같은추세는대략5년전으로거슬러올라갈수

있다. 아디다스, 컨버스, 나이키, 오클리, 폴로, 프라다, 퓨마등1 0

여개운동화제조업체들이내놓은패션풋웨어와고기능운동화

의양대기능을결합시킨실물제품들은볼만하다. 그밖에도디

자이너카림라시드(Karim Rachid), 터커 피마이스터( t u c k e r

Viemeister), IDEO 디자인팀, 프로그디자인팀, 그리고퓨즈프로

젝트( F u s e P r o j e c t )의이브베하르(Yves Behar) 등이번전시를위

해특별커미션된디자이너와디자인회사들의2-D 형태의미래

형운동화프로토타입이미지가전시장벽면곳곳에걸려있어

관객의관심을끈다. 

무엇보다도운동화디자인이흥미로운것은디자인오브제가지

닐수있는보편성을두루담고있다는점때문이아닐까. 일상생

활속에서지면과접촉해야하는인간신체의유일한부분인발

을보호하는운동화는착용이편안해야할뿐만아니라보기에도

좋아야하고여러신체적활동을견뎌낼정도로견고해야한다.

그래서최근운동화업계는앞다투어그러한조건을만족시킬만

한제품개발에전력해왔고그결과, 신소재및새로운형태등을

개발하게되었다. 특히신소재고어텍스( G o r t e x )가스포츠소재

로각광받기시작하면서더불어운동화의품질은어느때보다질

기고견고해졌다. 고어텍스의소재적특징덕분에선명하고밝은

색상과다양한곡선형태의운동화디자인생산도쉬워졌다. 개

성과패션감각을중시하는현대도시인들에게는스피드, 파워,

패션적욕구를단번에만족시키는운동화를탄생시키는데결정

적인기여를했다고평가된다.

지난1 0여년동안운동화업계에서기술적인면이나스타일적

면에서의혁신적주도자는역시나이키였다. 테니스코트와육상

코트선수들의기록갱신에한층속도를가한나이키는운동화에

첨단응용과학을도입한최초의브랜드였음을물론울퉁불퉁하

고기이한인체공학적형태와공기주머니를기능이라는이름아

래장식으로도입하기도했다. 최근에는독일의아디다스가나이

키의아성에도전하는하이테크운동화개발생산에주력하고있

고, 뉴밸런스(New Balance)는나이키의과장적표현성에대한응

대로원리주의적스타일을고수해오고있다. 한편토미힐피거

(Tommy Hilfiger)와랄프로렌(Ralph Lauren)은패션이우선된하

이패션디자인슈즈에운동화적요소를한껏활용하고있다. 매

시즌새로운유행의도래에따라변신하는운동화디자인은첨단

컴퓨터를이용한디자인기술에힘입어다양하고기능적인혁신

을계속할것으로보인다.

SFMoMA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151 Third Street (Mission and Howa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03

Tel: (1) 415 357 4000  Fax: (1) 415 357 4037

www.sfmoma.org

성경에는인간은하나님의명을거역하고죄악의과일을맛보면

서평생노동이라는고역을짊어지고살아가게되었다고기록돼

있다. 낙원에서쫓겨난아담과이브의후예들은생존을위해필

히일을해야했고인간의역사가발달을거듭해감에따라종사

하는일의종류와성격도복잡, 다양해져왔다. 지난2세기여간

서양문화는노동을기초로형성되었고역으로노동은문화형성

에기여했다고전제하고있는‘노동의문화’전시가바르셀로나

문화센터(Centre de Cultura Contemporania de Barcelona)에서

9월1 7일까지계속된다. 

근현대사회속의인간에게노동이란무슨의미를지니고있으

며어떤형태로묘사되어왔는가? 그리고더나아가미래사회에

서노동은어떤변화된형태와의미를지니고등장할것인가? 전

혀가볍지않은, 오히려철학적이기까지한이슈를내걸고기획

된이번전시의출발점은신화, 공간, 현재와미래, 미래의직업세

계를포함하여총5개주제로구성되어있으며그출발점은 1 9

세기말산업혁명이다.

각주제별갤러리의입구에는조각작품들이설치돼있는데, 조

각가펩두란(Pep Duran), 로케(Roque), 수자나솔라노( S u s a n a

Solano), 호안브로사(Joan Brossa), 에두아르도칠리다( E d u a r d o

Chillida) 등이노동을테마로제작한것들로관객들이공장, 부두,

사무실등과같은일터분위기를느끼면서전시에자연스럽게젖

어들도록유도한다. 

‘기억의공간’이라는타이틀을가진갤러리에서는산업체제가

고안해낸노동의질서체계의대표적인노동공간인공장과사무

실의여러모습들을쉴새없이사진으로보여주고있다. 공장은

노동자의육체를통제하고규칙적노동을유지하는데효과적인

노동공간시설이었다. 파텔라니, 파이닝거, 첸텔레스, 호이서, 로

드첸코, 살롬의사진작품들과대중선동용영화와몽타쥬이미지

에나타난공장은편리한노동공간임과동시에인간노동력의무

자비한착취의산실에다름아니다. 공장은그래서노동조합활

동, 파업, 시위, 노동협상등과같은새로운사회관계와현상의잉

태소가되었다. 

또한노동을찾아도시로도시로이주하는노동자들의이주상을

보여주는공간도 있다. 콜러(Kollar), 페롤(Ferrol), 미세락스

(Miserachs), 브러자르드(Blonzard), 하멘(Hammen), 리츠만

(Litzman), 쿠아드라다(Cuadrada), 차이크넷(Chaiknet), 미쇼

( M i c h a u d )가포착한노동자의이주상은산업혁명이후급격히재

촉된도시화현상을암시하고있다. 시골에서도시로, 소도시에

서대도시로, 남쪽에서북쪽으로, 동쪽에서서쪽으로. 노동에의

한이주의지리학과역사는한세기를거치면서여러방향과장

소로번지고발달했다. 노동자들이낯선곳으로떠나는한결같은

동기는노동이부와생활의안정을가져다줄것이라는막연한

희망과기대였으리라. 

한편사무실은프란츠카프카의소설<성>에서묘사된관료제를

낳은노동공간으로현대적의미의관리및서비스업무를담당하

는곳이다. 컴퓨터화, 온라인화로대변되는오늘날의후기산업사

회속에서사무실의의미와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도비중이커

졌다. 노동착취와노동통제라는적대적이해관계에서도래하기

시작한노동제도와노동자보호법안의현실, 국가와문화에따른

노동자와사용자간의사회적권리와이해관계를포착한소리아

노(Soriano), 몰레렛(Moleres), 랭(Lange), 로니(Ronis), 드와즈노

(Doisneau) 등의사진작품들이이어지면서, 노동사회와공장체제

가낳은유토피아와디스토피아논쟁으로이끌어간다. 

‘현재와미래의공간’으로명명한갤러리에들어서면9개의비

디오스크린- 1개는시계, 8개는각나라의전형적인노동자들의

일하는모습을보여주는스크린-이관객을맞이한다. 그한켠에

는현대경제의세계화와디지털기술로인한급격한노동시장

변화상을그래프와통계자료를통해강조하는설치물이있다. 

마지막으로페트루소프(Petroussov), 이그나토비치( I g n a t o v i c h ) ,

볼프(Wolff), 할렌스레벤( H a l l e n s l e b e n )의휴식과여가를주제로

한작품들이전시된공간에다다르게된다. 미래의노동시장과

노동체제는어떻게변화할것인가. 한마디로결론내리기는불

가능해보이지만적은양의노동과최대한의여가를즐기고싶어

하는인간의원초적인욕망은더욱강해질것이라는기대를담은

전시공간이다.  

www.ccc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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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회속에서노동의의미와

이미지를사진으로재조명,  

노동의문화전

바르셀로나현대문화센터

( 2 0 0 0년 5월 2 4일~ 9월1 7일)

_______

Meaning of Labor in the Modern Society 

in Photography, ‘Cultures of Work’ Show at Centre 

de Cultura Contemporania de Barcelona 

(May 24-September 17, 2000)

1. E. Yokerikhene, 스레고르카직물공장을방문중인우즈베키스탄의부유층

여성, 1938년. ⓒColleccio de la familia de Yevzerikhine

2. Boris Ignatovitch, 공장노동자들의식사시간, 1920년. ⓒColleccio K. Ignatovitch

3. Boris Ignatovitch, 공장창고, 1931년. Colleccio Maison de la Photographie de

Moscou ⓒK. Ignatovitch

스끼사끼족침(Acupuncture) 운동화

Collection Acupuncture Clothing, 1999년. 

I D E O의미래형고기능운동화컨셉프로토타입

사용자의편의와안전, 운동효과및효율성을증대시키는운동화디자인은제품의

역학적기능외에도신소재개발과응용이열쇠다.

Design Afoot: Athletic Shoes

1995-2000

운동화디자인전

샌프란시스코근대미술관(SFMoMA)

(2000년 7월 22일~10월 17일)

_______

A Look Back at the Recent Years of Athetic 

Shoes Design at SFMoMA, 

‘Design Afoot : Athletic Shoes 1995-2000’ 

(July 22-October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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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의창조자, 독창적혁신적디자이너라는수식어로대표되는

네덜란드출신의그래픽아티스트 겸 디자이너스윕스톨크

(Swip Stolk)가 7월9일부터 1 0월 2 2일까지그로닝거미술관

(Groninger Museum)에서 1 9 6 0년대부터현재에이르는과거

4 0여년간의작업을총정리하는회고전을갖는다. 부제인‘영원

한마스터(Swip Stolk Master Forever)’에서도짐작할수있듯이

스윕스톨크는현대네덜란드그래픽디자인의큰맥을형성하는

대가로평가되고있는인물. 그기대에부응이라도하듯, 전시작

들은디자인에관심있는모든관객들에게유익한영감을제공하

기에충분하다. 또한스톨크개인의작품발달사를통해서지난

3 0 - 4 0년동안의네덜란드그래픽발달사를엿볼수있는기회이

기도하다.

1 9 6 0년대와1 9 7 0년대에그래픽아티스트로서본격적인명성을

구축하기시작한스톨크는 1 9 6 8년네덜란드정부산하유제품

관리청(Netherlands Zuivelbureau)이추진한버터우유광고캠페

인과1 9 7 1년네덜란드철도국노선캠페인에사용된그래픽디

자인과로고제작을통해서국내는물론해외영국에서까지그

독창성을인정받았다. 그가1 9 7 0년대말네덜란드VARA 방송국

을위해새로디자인한수탉로고디자인도오늘날고전적인작

품으로여겨지고있다. 1980년대에접어들면서스톨크는포스터

및공공그래픽물과서적디자인분야에서특히활발한활동을

계속하여네덜란드그래픽분야의최전사로평가받기도했다. 그

는또바로이그로닝겐미술관이지난여러해동안전시했던디

자인용각종그래픽및홍보물등온갖그래픽제작프로젝트를

담당해온이미지창조자이기도했다.

스톨크의디자인스타일은유행과시대적대세에휩쓸리지않는

독창적이고개인적인길을고집스럽게걸어왔다는점에서특히

주목할만하다. 특히이미지를통해서논쟁적인이슈나의문제기

를대담하게제시하는도전적인태도는메시지전달이라는그래

픽아트의주요기능을새롭게환기시켜준다.

스톨크는그로닝거미술관신관인암스텔담렘브렌트하우스

(Rembrandt House, Amsterdam)의디자인을맡기도했다. 1994

년개관한그로닝거미술관은재능있는신세대그래픽아티스트

를발굴하고그들의작품전시를기획하는인재발굴자역할외에

도< D u t c h >라는디자인저널을발간하고있다. 

2000.9+10 0 1 90 1 8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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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는영원한대가: 

네덜란드그래픽디자이너

스윕스톨크회고전

네덜란드그로닝거미술관

( 7월 9일~ 1 0월 2 2일까지 )

_______

“A Contemprary Dutch Graphic Artist’s Work 

in Retrospecitive, Swip  Stolk : 

Master Forever” Exhibittion (Groningen, 

The Netherlands, July 9th-October 22, 2000)

1. 1985년스윕스톨크가제작한전시초대카드

2. 우표디자인<환영>. Swip Stolk, Entwerp Postzegels Illusions. 1985

3. 전시회와전시카탈로그에포함된스톨크의자화상

4. 요제프이스라엘라<마돈나오두막집>, 1863-67. 디트로이트미술인스티튜

트소장. Jozef Israela ‘The Cottage Madonna,’1863-67.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1999년1 2월1 9일부터2 0 0 0년3월5일까지그로닝거미술관에서열린<

요제프이스라엘라: 감성의대가(Meester van het Sentiment> 전시회의설치에

스톨크가참여한그래픽프로젝트.

Groningen Museum, Musemeiland Postbus 90, 9700 ME

Groningen, The Netherlands 

T. (31) 060 366 65 55   F. (31) 060 312 08 15 

www.groninger-museum.nl1. ‘Chair Wait’. 매튜힐튼(Matthew Hilton) ⓒAuthentics 1997 

2. 주석가족(Tin Family). 재스퍼모리슨(Jasper Morrison)

3. ‘Solar Bud’. 로스러브그로브(Ross Lovegrove)

4. ‘S Chair’. 톰딕슨(Tom Dixon) 1991~1992

5. “우수트라( U s t r a )”시스템에의거한메르세데스벤츠의새로운자동차디자인. 

독일하노버시에서디자인되었다. 재임스어바인(James Irvine), 

1 9 9 9년\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 Benz)가제작한버스, 

6. 새로운버전의‘S m a r t y’. 마이클영(Michael Young), 1998 

“움직이는한장면을즉석동결하여영원한이미지로포착한다”

는의미의‘프리즈프레임( F r e e z e - F r a m e )’. 이표현이의미하듯

하나의디자인프로젝트가탄생하기까지디자이너의작업과정

을보여주는전시가개최되었다. 6월2 7일부터8월3 1일까지포

르투갈의수도리스본의벨렘문화센터재단(Fundacao Centro

Cultural de Belem)에서계속된‘프리즈-프레임’전은,현재영국

에서가장활발한활동을벌이고있는생존디자이너7인의작업

을통해서바로‘현시점’에놓인영국주류디자인의탄생과정을

‘즉석’포착한다는흥미로운착상에서기획되었다.

‘프리즈-프레임’전의참여디자이너들은영국컨템포러리디자

인의간판스타들로인정받고있는제임스어바인(James Irvine),

재스퍼모리슨(Jasper Morrison), 매튜힐튼(Matthew Hilton), 마

이클영(Michael Young), 로스러브그로브(Ross Lovegrove), 세

바스티안베르그뉴(Sebastian Bergne), 톰딕슨(Tom Dixon) 등

총7명으로구성되었다. 

디자인작품들이어느새세계대도시고급화랑과디자인숍에

서고가로팔려나가는대중소비품이돼버린요즘에“히트작의

디자인프로세스엿보기”라는형식은흥미진진한이슈가되기

에충분했다. 크게‘과정( p r o c e s s )’과‘오브제( o b j e c t )’라는두가

지범주로구성되었다. 7인의디자이너들의작업세계를의미하

는7개의서로분리된방마다에는생산된완성제품과그제품에

대한컨셉과작업과정이진행된작업테이블과분위기를재구성

했다. 각방의뒷부분에전시된아이템은개별디자이너들이직

관과감각에따라선별한것들이며미완성작들도볼수있어서

창작과정을짐작하는데유용했다. 또방앞에는‘작업테이블’

을전시해놓아디자이너의내적사고과정과프로젝트전개과정

을재현해놓았다.

이번전시는유명디자이너들의디자인세계를보여주려고디자

인완성품을죽나열하는식의백과사전식전시가주를이루는

요즘, 디자이너의창조과정에소요된감성성, 방법론, 해법적인

측면을엿볼수있는차별화된전시였다고할수있다. 

벨렘문화센터재단은포르투갈벨렘지역의각종문화행사를

기획하고그홍보및교육에힘쓰는비영리단체로서, 향후디자

인 관련전시및 행사에관한보다 자세한정보는홈페이지

w w w . c c b . p t에서얻을수있다.

영국을대표하는7명의디자이너

전‘프리즈-프레임’전시회

리스본디자인박물관

( 2 0 0 0년6월2 7일~ 8월3 1일)

_______

‘Freeze-Frame’ Contemporary British Design and

its Process Revealed (Design Museum Lisbon,

2000. June 27-August 31)

1 2

1

32 4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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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교육은내일을위한투자다. 오늘의교육에투자된경제

적인적자원은더큰내일의자원으로되돌아온다. 미술과디자

인교육의중요성과그성과를학생들의작품들을통해서재음미

하고평가해보는전시”E X 2 5”전이스위스취리히미술디자인

대학에서열렸다.

취리히미술디자인대학(HGKZ: Hochschule fuer Gestaltung und

Kunst Zuerich)은지금부터1 2 5년전에설립된취리히조형미술관

(Gewerbemuseum Zuerich)의부설아카데미로출발, 현재미술대

학과미술관을함께운영하며미술/디자인의대중적교육자역할

을담당하고있다. 1975년이후현재에이르는지난2 5년동안이

학교에서수학한졸업생3 0인의작품들을통해서오늘날주변에

서발견되는문화와각종시각현상에어떤영향을끼쳤는가를평

가해보는것이이전시의의의다.

또과거열렸던학생전가운데혁신성과독창성이돋보인선례들

을재현하여보여준다. 경제적불안정으로침체기를겪은 7 0년

대, 80년대의경제회복과더불어대두된환경문제, 90년대의디

지털화와커뮤니케이션대변혁에따라급변한노동환경. 그리고

그와조응해변천해온시각세계를학생들의눈과작품을통해

서볼수있다. 르네레비스라움(Renee Levis Raum)의<파편

2(Fragment 2)>를비롯해서바닥과벽에못으로그림그린쪼브

리스트.베털린( Z o b r i s t / W a e c k e r l i n )의 작품, 닉 엠흐스( N i k

Emchs)의 스프레이 페인팅. 카린 벨흘리와 귀도(Karin

W a e l c h l i / G u i d o )의대형실크스크린2편등은특히눈에띄는작

품들로꼽힌다. 취리히미술디자인미술관에서열리는행사및

프로그램에대한자세한정보는전화(41) 1 446 22 22나홈페

이지를참고하면된다.

Museum fuer Gestaltung Zuerich, Austellungstrasse 60, 

CH-8031 Zuerich

www.museum-gestaltun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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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미래, 학생작품25년사를

통해본디자인문화, EX25전

스위스취리히미술디자인대학미술관

( 2 0 0 0년6월 2 1일~ 8월 1 3일까지)

_______

“EX25, Zurich University and Museum of Art and 

Design Looks Back at the Last 25 Years of Student 

Works”(Hochschule fuer Gestaltung und 

Kunst Zuerich Museum fuer Gestaltung Zuerich, 

June 21-August 13, 2000)

1. 츄리히디자인학교및미술관에새로설치된위크숍. 각종조명모델과의자디자

인<환희(Jubel)>. Photo: Regla Bearth. Hochschule fuer Gestaltung und Kunst

Zuerich Museum fuer Gestaltung Zuerich.

2. 올라프브로닝<아노담> 2000년도작. 사진. Olaf Breuning <Annodam>.

120x150cm. Courtesy Galerie ars Futura, Zuerich.

3. 르네레비<파편2> 2000년도작. 설치. Renee Levi <Fragment 2>.

Installationsansicht im Museum fuer Gestaltung. Photo: Regula Bearth

4. EX25 전시팜플렛

FAT, FOa, 영국의건축

•프랑스보르도아르캉레브건축센터•영국건축디자인전시회

Arc en reve centre d’architecture, 7 rue Ferrere, Bordeaux T. (33)-

5-56 52 78 36  http://www.arcenreve.com •5월3 0일~ 9월3일

디이마지네레마뉴팍투르전

Die Imaginaere Manufaktur

•독일함부르크•보그트+ 바이체네거디자인의제품전시Vogt +

Weizenegger Designbuero •T. (49) 040-30 62 11 00

http://www.stilwerk.de •8월4일~ 9월3일

창조적폭발- 유럽유리예술5 0년

Die Creative Explosion - Glas der 50er Jahre in Europa aus

eigenem Bestand

•독일뒤셀도르프미술관•지난5 0년에걸쳐생산된유리제품을작

가별및유리제조업체별로한눈에조망해보는전시. •K u n s t m u s e

um Duesseldorf Ehrenhof 5 Duesseldorf •T. (49) 02 11-8 99 24 62

•http://www.kunstmuseumduesseldorf.de •3월1 2일~ 9월1 0일

헤이키오르볼라공예디자인전

Craft Design - Heikki Orvola Glass-Ceramic-Textile

•장소|  핀란드헬싱키미술디자인미술관•핀란드전통을현대적

으로계승한공예가헤이키오르볼라의개인전•T. (358) 09-6 22

05 40  •http://www.designmuseum.fi •9월1 0일까지

스웨덴초기모더니즘디자인

•기능주의적디자인으로유명한스웨덴의모더니즘디자인과미술의

발단기를조명해보는전시. •독일린다우시립미술관S t a d t m u s e u m

Lindau •9월1 0일까지

학생도자기전시회

독일 셀프프뢰스베르크 유럽 산업박물관 Europaisches

Industriemuseum •부르크기비헨슈타인미술학교졸업생1 0의도자

기작품을전시하는졸업전. •T. (49)0 92 87-7 71 25 •9월1 0일까

지

독일사진디자인3 0년사

Zeit Blicke - 30 Jahre Fotografie in 

Deutschland 30 Jahre BBF Bund Freischaffender Foto-Designer•독

일슈투트가르트•Galerie der Stadt Stuttgart •T. (49)07 11-2 16-

21 88 •http://www.swo.de/galeriestu-ttgart •9월3일까지

유럽메스로폴리스를위한비젼

Cityconnexion - Visionen 

•Ost-West-Strasse •독일함부르크에서활동중인건축디자인사무

소와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디자이너들이협동으로미래유럽의도

시비젼을제시해보는실험전. •Stilwerk Hamburg, Grosse Elbstrasse

68 •T. (49) 040-30 62 11 00  •h t t p : / / w w w . c i t y c o n

nexion.de •7월2 7일~ 9월3일

동물의집- 애완동물용디자인아이템전

Animal House : Designs and Furnishing Items for Pets and

Humans

•이탈리아밀라노•l’Emporio 31, via Tortona 31 int.10  •T. (39)

02 34 53 21 63 •http://www.designerexhibi-tion.org •9월8일~ 9월

1 1일

시장과전시장디자인전

Markt- und Austellungshallen

•독일베를린육우경매시장•과거와현재독일시장의전개배치

양식을볼수있는흥미있는디자인전시회. •R i n d e r a u k t i o n s h a l l e ,

Eingang Eldenaer Strasse 36A •T. (49) 030-4284 61-0 •9월1 2

일까지

호르겐- 글라루스가구의자전

•스위스베른•독일가구제조및소매업체호르겐글라루스의가구

제품가운데의자만을모아전시한다. 디자이너막스빌(Max Bill)에서

한네스벳슈타인(Hannes Wettstein)을포함하여호르게글라루스가

추진해온의자프로젝트를한자리에모았다.•문의Theo Jakob AG

Gerechtigkeitsgasse 25 • T. (41) 31-3 27 57 00 •

http://www.teojakob.ch •8월2 2일~ 9월1 6일

뱅& 올루프센전시회

Bang & Olufsen : Vision & Legend

•덴마크코펜하겐•덴마크의유명음향기기제조업체인뱅& 올루

프센이데마크디자인센터(Dansk Design Center) 신관전시회장에서

지난7 5년동안생산해온제품들을한자리에모아전시한다. Dansk

Design Center, HC Andersen’s Boulevard 27 •h t t p : / / w w w . b e o . c o m

•6월1 5 ~ 9월1 7일

안테프리마N o . 3

•독일라이프치히박람회•라이프치히선물박람회행사일정가운

데하나로건축내부디자인, 제품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관련

제품을모아전시하는특별전. •Messe Leipzig, Glashalle •T. (49)03

41-6 78-0 •http://www.cadeaux-leipzig.de •9월1 5일~ 9월1 7일

크레아티프잘츠부르크테이블과주방전

Creativ Salzburg und Tisch & Kueche

•오스트리아잘츠부르크박람회•활동중인주방용품및주방가구

디자인트렌드를파악하고공급자와바이어개발을도모하기위한박

람회 행사. •Messe Salzburg  T. (43) 06 62-44 77-25 8 •

http://www.reedexpo.atcreativ •9월1 5일~ 9월1 7일

하우스랑게와하우스에스터스: 루드비히미스반데어로헤가

디자인한두빌라

Haus Lange und Haus Esters : Zwei Villen von Ludwig Mies

van der Rohe

•독일크레펠트•Haus Lange und Haus Esters, Wilhelmshofallee

91-97 •T. (49)0 21 51-77 00 44 •9월1 7일까지

미도라시계및장신구전시회

•독일라이프치히박람회•독일시계및장신구제조업체인미도라

사가자사제품을한데전시하는전시•Messe Leipzig  T. (49)03 41-

67 80 •http://www.midora.de •9월1 5일~ 9월1 7일

네덜란드그래픽디자인전

Work from Holland : Graphic Design in Context

•체코공화극브르노•1 9 9 0년이후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는신

세대현대네덜란드출신그래픽디자이너들의작품을모아전시한다.

•moravian Gallery of Brno, Governor’s  Palace, Moravske Nam. 1a

•http://www.ui42.sk/pete-rb/dutchdesign •6월2 1일~ 9월2 4일

대중스포츠건축전

Stadium: Architecture of Mass Sport

•네덜란드로테르담•내덜란드건축연구소( N A I )는로테르담에서

2 0 0년유럽축구챔피언쉽이열리는것을기념하여로테르담축구스

타디움의건축적측면을고찰해보는전시회를개최하고있다. •

Nederlands Architectuurinstituut Museumspark 25 •T. (31) 10-4 40

12 00 •http://www.nai.nl •6월8일~ 9월2 4일

마테리알리카2 0 0 0

Materialica 2000

•독일뮌헨•뮌헨박람회행사의일부로신소재발굴및홍보를목

적으로한다. •Messe Muenchen GmbH •T. (49)089-94 92 06 70

•http://www.materialica.de •info@materialica.de •9월2 5일~ 9월

2 8일

프랜2000 건축디자인전

Plan2000

•독일쾰른•플랜2 0 0 0은현대건축에관한포룸행사로전시회, 강

연, 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Buro Sabine

Voggenreither •T. (49)02 21-2 57 15 34  • h t t p : / / w w w . v o

ggernreither.de •9월2 2일~ 9월2 9일

뮌헨사진학교2 0세기기념특별사진전

Lehrjarhre-Lichtjahre, Eine Jubilaeumsausstellung  : 

Die Muenchener Fotoschule 1900-2000

•독일뮌헨•남부독일사진협회의근원지역할을한뮌헨사진학교

해외 전시회 일정

[ 9  ~ 1 0 월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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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베니스의명물로꼽는무라노섬의유리공예. 그전통

과아름다움의맥을잇는독특한유리조명기구가선보여눈길을

끌고있다. 베니스무라노섬에본사를두고있는Andromeda 사

가발표한‘N a s t r o’는, 바람에긴머리카락을휘날리는여성의아

름다운뒷모습을연상케하는작품이다. 부드럽고유려하게휘어

진유리판들을하나씩조합해원형이나사각형등원하는형태로

조립해제작한이제품은, 기계작업없이100% 수작업에의존

한디자인명품이다. 얼마전밀라노에서개최되었던E U R O L U C E

Lighting Fair 2000에선보여호평을받았다. 

유리판을휘는작업부터모두사람의손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

에, 천편일률적인동일한형태를만들어내는기계작업과는많은

차이가있으며, 각양각색의유리판을조합하는방식을통해전

제품이전혀새로운형태와느낌을 표출하게된다. 부분부분

24k 순금을사용해은은한아름다움과빛을발산함에있어고급

스러운효과를배가시켰다. 

현재제작되고있는제품은옅은파랑, 빨강, 녹색의3가지종류

이며, 클라이언트의주문에따라색상변형도가능하다. 5-50와

트의전력을사용해빛이주는부드럽고은은한맛을강조하고

있다.  문의a n d r o m e d a . i n t @ i o l . i t

most successful pieces that has been

shown at the last Euroluce 

Lighting Fair 2000 in Milan (Italy)., named NASTRO.

NASTRO is a complete hand made realization by the masters

of ANDROMEDA, each glass piece is different from all the

others, and They are installed in a frame with metal flexible

elements: The result is that any fixture will never be the

same to another one.

The original idea borned from the inspiration of a long

woman’s hair moved by the wind...

It is a “Custom Tailed” art lighting piece, and from the

original design of a round shape it can be turn into larger or

smaller size, squared or rectangular shapes, wall brackets,

and any other design that a client may will desire.

The lighting sources are made by low voltage 1.2V with

bulbs having a power from a minimum of 5 watts to a

maximum of 50 watts. The glass parts are made in all gold

24kt, all clear, and then with soft blue, soft green, and soft

red: then any other color requested by the clients.

가설립 1 0 0주년을기념하여2 0세기에걸쳐뮌헨을중심으로활동한

작가들의사진과영화를전시하는특별전을개최한다. •F o t o m u s e u m

des Muechner, Stadtmuseums St.-Jacobs-Platz 1 •T. (49)0 89-23 32

29-48 •h t t p : / / w w w . s t a d t m u s e u m-online.de •7월7일~ 9월2 4일

한스힌터라이터1902-1989 

Hans Hinterreiter Stuftung fuer Konkrete Kunst

•로이틀링겐에위치한구상미술재단은원색과기하학적형태로유

명한한스힌터라이터의생전작업을총정리하는전시회를개최한다.

•T. (49)071 21-3703 28 •http://www.reutlingen.de •9월3 0일까

지

제3 7회발렌시아국제가구페어

37th International Furniture Fair (FIM)

•스페인발렌시아•Feria Valencia •T. (34) 9 63 86 11 00 팩스

(34) 9 63 63 61 11 •http://www.feriavalencia.com •

feriavalencia@feriavalencia.com •9월2 5일~ 9월3 0일

벡스맥주디자인역사

Vom Gerstensaft zum Spitzen-Pilsener von Welt : 

Design Geschichte der Marke Beck’s

•독일베를린국제디자인센터•벡스맥주의CI 브랜딩패키징디

자인의변천사를정리한전시. •Internationale Design Zentrum Berlin

T. (49)030-29 33 51-0 •http://www.idz.de •8월2 5일~ 10월1일

파리1 9 0 0년세계박람회재현전

Paris - Ein Fest fuers Leben Erwerbungen auf der Weltauss-

tellung 1900

•독일라이프치히•1 9 0 0년도파리세계박람회의의의와모습을재

평가하는전시. •Grassi Museum •T. (49)03 41-2 14 21 75   •

http://www.home.t-online.de/home/grassimuseum •1 0월1일까지

망명시대의가구전

Moebel aus dem Exil : Die Wohnungseinrichtung Paul und

Johanna Dozsa von Ernst Schwadron, Wien 1933

•오스트리아 비엔나 •MAK-Oesterreiches Museum fuer

angewandte Kunst •T. (43) 1 71 13 6 •http:/www.mak.at •1 0월1

일까지

다리전시회

Living Bridges

•독일뒤셀도르프•중세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전세계에서가장

아름답다고평가되는다리건축물을선별하여전시한다. •N R W -

Forum Kultur und Wirtschaft •T. (49) 02 11-89-2 66 81 •

http://www.nrm-forum.de •7월2 7일~ 10월3일

팅글리의예술정신

L’Esprit de Tinguely

•독일볼프스부르크•산업사회의기계미학을모더니즘에도입한2 0

세기조각가쟝팅글리( 1 9 2 5 - 1 9 9 1 )의작품 2 0 0여점을전시한다. •

Kunstmuseum Wolfsburg •T. (49)0 53 61-26 69-0  •

http://www.kunstmuseum-wolfsburg.de •5월2 0일~ 10월3일

시게루반도쿄

Shigeru Ban

•독일 함부르크 •함부르크여름 건축전시회 Galerie Renate

Kammer •T. (49)040-23-26 51 •9월7일~ 10월7일

마사히로모리일본현대도자기디자인전

Masahiro Mori : Zeitgenoessisches Porzellandesign

aus Japan

•독일할레•현대일본도자디자인의대표적인물인마사히로모

리의작품을전시한다. •Staatliche Galerie Moritzburg •T. (49)03

45-2 12-59-0 •8월6일~ 10월8일

포름수오미

Die Form Suomi

•독일호헨베르크/에거•로제탈수오미도자시리즈의성공비결을

재고해보는전시회•Deutsches   Porzellanmuseum •T. (49)092

33-77 22-0 •1 0월8일까지

새로운길새로운도착지-영국왕립예술대학과로제탈공동프

로젝트전

New Routes-New Destinations

•영국스태포드셔•영국스태포드셔대학 미술디자인학교•

Staffirdshire University School of Art and Design  •

http://www.sraffs.ac.uk •9월1 8 ~ 1 0월8일

100% 디자인런던현대디자인쇼박람회

100% Design : The London Contemporary Design Show

•영국런던•Earls Court Two •T. (44) 02 89 10 77 24  •

http://www.100percentdesign.co.uk •1 0월5일~ 10월8일

풍수와기하학전시회및워크숍

•독일함부르크풍수센터•중국고대의풍수지리설과현대지식을

결합한안락한생활공간창조를목적으로한전시회로워크숍을동시

에운영한다. •Feng Shui Center Eppendorf  T. (49)040-42 91 29 46

•http://www.feng-shui-center.de •9월7일~ 10월1 5일

론아라드전

Ron Arad : Before and After Now

•런던•론아라드가빅토리아앤애버트뮤지엄에서최초로갖는

디자인개인전 •Victoria & Albert Museum T. (44) 171 9 38 85 00

•http://www.vam.ac.uk •6월1 2일~ 10월1 3일

아비타레일템포실내디자인박람회

Abitare il Tempo

•이탈리아베로나•Veronafiere •T. (39) 51 86 43 10  F. (39) 51

86 43 13  •http://www.veronafiere.it/abitareiltempo •1 0월 1 2 ~ 1 0

월1 6일

덴마크포름

Dansk From

•독일 함부르크 •데마크 디자인 전 Stilwerk Hamburg  •

http://www.stilwerk.de •9월2 1일~ 10월2 2일

파티전단전시회

Follow the Signs : Party-Flyers from Zurich

•스위스취리히•1 9 8 0년대부터유행하기시작한레이브테크노음

악이유행하기시작하면서새로운문화현상으로등장하기시작한파

티전단물그래픽디자인의어제와오늘을살펴보는전시. •7월2 6

일~ 10월2 2일

바우하우스1 9 2 3 - 1 9 3 2

Das Bauhaus 1923-1932 Kunst und Tecknik-Eine neue Einheit?

•독일데사우•2 0세기초독일바우하우스양식의예술성과기능성

을동시에조명해보는전시•Stiftung Bauhaus Dessau T. (49)03 40

6 50 82 50  •http://www.bauhaus-dessau.de •8월1 1일~ 1 0월 2 3

일

제르우드응용미술공모전장신구부문전시회

•런던•Crafts Council Gallery •T. (44)171 2 78 77 00 •9월1 4일

~ 1 0월2 9일

루이스바라간의조용한혁명전

Luis Barragan : Die stille Revolution

•2 0세기초멕시코의건축환경에지대한영향을미친모더니스트

디자이너루이스마라간의작품세계와철학을심도있게제시한전시

회. •독일바일암라인비트라디자인뮤지엄•Vitra Museum •T .

(49)0 76 21 7 02 33 51  •http://www.design-museum.de •6월2 2

일~ 1 0월2 9일까지

제7회베니스건축비엔날레

•이탈리아베니스•http://www.labiennale.org •1 0월2 9일까지

빌헬름바겐펠트의1 0 0년디자인인생

100 Jahre Wilhelm 

•Wagenfeld(1900-1990) •독일브레멘•빌헬름바겐펠트하우스

Wilhelm Wagenfeld Haus T. (49)04 21 3 39 99 33 •1 0월3 1일까지

스윕스톨크회고전

Swip Stolk : Master Forever 

•Grouninger Museum •네덜란드•w w w w . g r o n i n g e r - m u s e u m . n l

•1 0월2 2일까지

무라노유리공예의맥을잇는N a s t 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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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관리자교육(실무자재교육) 안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연수팀에서는디자인분야의새로운이

론을접할기회가거의없는실무디자이너들, 디자인마인드가

필요한경영및마케팅분야의담당자들, 특히관심은있으나관

련지식을습득할곳을쉽게찾지못하는실무자들에게디지틀

시대의디자인계에서통용되는최근이론동향과사례연구, 법률

지식등담당업무와관련된실무를배울수있는기회를마련했

다. 교육기간은9월4일부터8일까지, 오후1시3 0분부터5시3 0

분까지이며, 5일간의일정에7과목을수강하게된다. 9월4일

‘디지틀과디자인’(우송대이종호교수), ‘디자인경영’(산업정

책연구원신철호원장), 5일‘컬러마케팅’( I R I디자인연구소최

종석소장), ‘디자인보호법률’(문승영특허법률사무소문승영

변리사), 6일‘디자인개발전략’(서울산업대한석우교수), 7일

‘디자인마케팅’(디자인마케팅실무및국내외성공사례), 8일

‘글로벌브랜드전략’(서울대문휘창교수) 등으로강연이진행

된다. 참가하고자할경우, 신청서, 참가비입금증, 사업자등록증

을( 0 2 ) 7 4 1 - 3 2 7 3으로팩스송부하면되고, 참가비는2 2만원이

다. 문의( 0 2 ) 7 0 8 - 2 0 6 9

KIDP, 산업정책연구원과업무협정

지난7월 1 4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산업정책연구원(대표

조동성)과업무협정에관한조인식을가졌다. 두기관은앞으로

디자인경영의중요성을인식하고디자인산업발전기반조성

을위한디자인경영사례연구및전문인력교육등에관한유

기적인협조체제를갖추게된다. 주요협력내용으로는‘우수디

자인경영사례개발’, ‘디자인경영및전략’, ‘인적교류및전문

인력 교육’, ‘공동 세미나 및 프로그램추진’등이다. 문의

(02)708-2016  

이탈리아디자인협회와협력협정체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이탈리아디자인협회와‘한-이탈리아

산업디자인협력에관한협정( M O U )’을체결했다. 지난7월2 0

일하얏트호텔에서열린협정식에는김영호산업자원부장관,

H.E.Enrico Letta 이탈리아산업통상장관등이참석했다. 이같은

협정체결이지난3월김대중대통령이이탈리아방문에서두나

라산자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중소기업협력선언문’을채

택하면서섬유, 패션, 디자인, 기계, 전자, 전기등에협력할것을

동의함에따른것이다. 이날협정된사항으로는산업디자인관련

정책에대한정보교환, 각종세미나및워크숍등을통해디자인

관점과경험을교류, 지원하고공동전시회를개최하는것등이

포함되어있다. 문의(02)708-2056 

디자인 연수 사업 수료식 연설

S. Winston Pathiraja _ 스리랑카산업부부이사

“먼저이자리를빌어산업디자인과관련된이훈련프로그램에

대해이야기할수있는기회를주신나의동료들과, 이프로그램

에참여한분들께감사를드리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매우기

쁘고영광으로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우리는8월7일각국에서아름다운나라한국에도

착했습니다. 그런데벌써오늘이프로그램의효과를평가하고

마무리하는단계에와있습니다. 여러분들은아마도우리각자가

자국의연구소에서담당하고있는공식적인업무와관련해갖고

있던산업디자인에대한배경지식을이프로그램을통해이론적

으로나실제적으로, 즉서울과주변의문화적, 지역적, 사회적중

요지역을답사함으로써실무적인경험을통해많이넓힐수있었

다고하는나의평가에동의하실것입니다.

오늘날우리는디자인진흥이민족경제에미치는중요성을잘

알고있습니다. 품질과디자인은상품을팔고새로운시장을개척

하고또한새로운시장으로침투해들어가는데매우중요한성

공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상품의디자인과질은가격요인

보다더중요한것이되어가고있고각국의국가소득성장률에

직접적인영향력을미치고있습니다. 이러한점에서나는이훈련

프로그램이우리모두에게디자인에관련된지식을확대하고심

도있게만드는데매우유용했음을단호하게말할수있습니다. 

K I D P와K O I C A가주최한이협력프로그램은매우전문적인방식

으로계획, 운영되었는데개념과관련된강의, 지식중심적인답

사여행과상호의사소통을위한기회등을포함하고있고한국의

유명한디자인회사와디자인전문가들의전폭적인지원으로그

효과가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또한잘짜여진답사를통해한국에서얻은문화적경험은우리

각자의나라에서산업디자인의증진을위한혁신적이고창의적

인아이디어를가지고있는디자이너들에게나누어줄수있는매

우소중한보물이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대표하고있는나라들

은공통적으로개발도상국의반열에서있고따라서우리가이

훈련프로그램을통해얻는경험과지식은각자나라의산업디자

인분야에큰이득이될것이라고믿습니다. 

끝으로나의동료들과국가를대표해서이귀중한훈련에참가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시고, 매우흥미롭고재미있었던중

요한문화유적지의답사와디자인중심의연구여행을기획해주

신KIDP, KOICA, ICTC 등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KIDP, 개도국인력양성을위한

디자인연수사업가져

K I D P는지난8월7일부터8월1 9일까지약2주에걸쳐K O I C A (한

국국제협력단)의2 0 0 0년도연수생초청사업의하나인‘산업디

자인분야연수사업’을진행했다.

이사업은우리나라가축적해온디자인분야의경험과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전달할뿐아니라이들국가의디자인인력을양성

함은물론우리나라의국제적이미지를제고할목적으로실시되

었는데, 교육에참가한사람들은과테말라, 세인트키츠네비츠, 온

두라스, 콜럼비아등남미와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등아시아에서온1 2명의디자이너,

디자인관련정부관료, 디자인관련기업체의중견간부들이다.

이들은2주일간L G전자, 삼성전자, 쌈지등한국기업의디자인

성공사례를연구하는한편, 현대중공업, 호암미술관등의업체와

박물관을견학하고디자인산업, 교육, 정책으로크게나뉘어진

내용의강연을들으며우리나라의산업현황, 문화, 디자인에대

한지식을넓힐수있었다.

2주간의교육일정을마친참가자들은한결같이이번교육에이

은심화교육이필요하다며, 다시한번한국을방문하여깊이있고

실질적인디자인교육을받고싶다고입을모았다.

문의( 0 2 ) 7 0 8 - 2 0 5 7

호암미술관방문후홍익대견학L G디자인연구소를방문한후

20 0 0년우수산업디자인(GD) 상품선정

산업자원부가주최하고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 0 0 0년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전의수상자가선정되

었다. 현재판매중인우리나라상품을대상으로디자인이우수한

제품에G D마크를부여하는이제도는1 9 8 5년에시작되어올해

로1 8회를맞는다. 올해는총6 8 5점이접수되어, 이중3 2 0점이

우수디자인상품으로선정되었으며, 39점이수상의영예를안

았다. 공정성과투명성의보장을위해공개심사제를실시했는데,

올해의수상작으로는대통령상에현대자동차‘싼타페’, 국무총

리상에는삼성전자‘5 5”HD 디지틀프로젝션’이선정되었다. 이

밖에산업자원부장관상에대림자동차의‘이륜자동차’, 한샘의

‘3007 센스화이트’, LG전자의‘슬림형에어컨휘센’, 삼성전자

의‘이지프로’, (주)코엘산업의‘다기능손톱깎이’, 캐럿-투의

‘시스템주얼리’, (주)맥켄리인터네셔널의‘드라이버(골프클

럽)’, 쥬리아화장품의‘스킨, 에멀젼, 크림’, 현대중공업의‘산업

용로봇’이선정되었다. 또한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상에는삼

성전자의‘인테리어형냉장고지펠’외2 5점이선정되었다.  

대통령상을받은현대자동차의‘싼타페’는승용차의편리함과

중형차의강인함, 그리고미니밴수준의다용도성을함께갖춘

새로운개념의‘퓨전카(fusion car)’로, 소비자의기본적인욕구

를만족시킬뿐아니라미래지향적인스타일로디자인된점이높

은점수를받았다. 경영진보다는디자이너들의아이디어와기획

력을토대로디자인하여개발한디자인주도형개발상품이라는

점도좋은평가를받았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올해부터, 수상작들에대한전시를인

터넷사이트( h t t p : / / w w w . d e s i g n D B . c o m )를통한사이버전시회

로개최, 언제어디서라도영구히관람할수있도록배려했다. 

문의( 0 2 ) 7 0 8 - 2 0 7 9

디자인혁신센터설립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원장정경원)는올하반기지역별

디자인혁신센터4개소를설립하기로했다. 이는지난해1 0월,

대통령주재로개최된제1회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계획된

사업의현실화이다. 디자인혁신센터(DIC; Design Innovation

C e n t e r )는해당지역에소재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독자적인

디자인개발과시제품제작, 상품화를돕는지원센터로, 우선부

산, 대전, 경기, 광주에설립될예정이다. 부산은캐릭터디자인(동

서대), 대전은디지틀디자인(KAIST), 경기지역은디자인경영(중

앙대), 광주는문화관광(광주대)에관한특화된혁신센터로설립

될예정이며, 각센터별로약1 5억원의예산이지원될예정이다.

문의( 0 2 ) 7 0 8 - 2 0 6 0

제1, 2회젊은디자이너와의만남

(Young Designers’Meeting) 

디자인정책을관장하는K I D P의정경원원장과디자인전문회사

의젊은실무디자이너들과의만남의자리가지난6월 2 8일대

학로의한음식점에마련되었다. 디지틀시대를선도할젊은디

자이너들의여론수렴및공감대형성을목적으로열린이날의

만남에는디자인도트의최양현주임, 디자인드림의서종환주임,

퓨전디자인의박연훈팀장, 디자인네트워크의이성호차장, 디자

인모올의조상은팀장, 마린디자인의김지경씨, 인컴미디어의

이계환팀장, AT이노베이션의배동훈팀장등3 0세전후의디자

인전문회사실무디자이너들8명이참석했다. 과거K I D P의간담

회가전문회사나기업체의대표급들만을대상으로했던관례에

비추어, 매우이례적인일이라할수있다. 

제2회젊은디자이너와의만남은7월초, 벤처기업관련인사를

대상으로강남L G타워에서모임을가졌다. 이날참석한사람은

하모니칼라시스템의김길호대표, 컬처메이커의남세우실장,

디자인중심의유재갑상무, 자이닉스의김부루나팀장등디자

이너출신이면서벤처기업의현장에서활동하는젊은디자이너

들이다. 

특정주제에국한됨이없이자유롭고유쾌한분위기에서나눈이

날의대화에는, 디자이너의비즈니스능력에대한비판, 스타디

자이너의부재, 기업인들의디자인에대한마인드부족등디자

인산업계가당면하고있는현상들에대한진취적인소신과의견

들이자유롭게오갔다. KIDP가외부디자이너와의지속적인만

남과정보교류를통해각계디자이너들과의공감대를형성하고

유기적협조체제를구축하는데일조했으리라기대되는자리였

다. 3회만남은차후디자인학계를선도적으로이끌어가는4 0대

안팎의디자인관련학과교수들로구성될예정이다. 희망자는

( 0 2 ) 7 0 8 - 2 1 4 1로신청하면된다.

KIDP, 한국청소년개발원과업무협정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원장정경원)은지난8월2 5일한

국청소년개발원(원장최충옥)과디자인조기교육및인재육성에

관한업무협정을체결했다. 이로써두기관은상호유기적인협

조체제를구축하여디자인산업발전을위한조기교육과디자인

인력기반조성을통하여청소년문화육성을도모하게된다.

업무협정내용은정보공유및홍보, 연구개발및교육, 디자인교

육및연수등에관한조사와연구활동을공동추진하며각종세

미나및연수등에대하여협조·참여하는것등이다. 

문의( 0 2 ) 7 0 8 - 2 0 7 7

제2회한국밀레니엄상품선정

첨단기술상품과혁신적디자인상품, 문화상품분야에서미래

성, 독창성, 혁신성을 지닌 대표적인 상품들을 선정해

KMP(Korea Millennium Products) 마크를부여하는‘한국밀레니

엄상품선정제’의결과가발표되었다. 첨단기술분야, 혁신적인

디자인분야, 문화상품분야등3분야로나누어선정심사가진행

되었다. 디자인, 경영, 재료학계열의전문위원으로구성된심사

위원들이심사를맡았고, 미래성, 독창성, 혁신성외에사용시친

근성을고려한상품들로 1 0 0여점을선정했다. ‘대기업과중소

기업의참여비율이고른분포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큰기대효

과를가지게되었고, 지역적인차별성이강조된문화상품의개발

에대해기대감을가지게되었다’고심사를맡은고을한심사위

원장은말했다.  문의(02)708-2070~4 

젊은디자이너들과담화를나누는정경원원장

2 0 0 0년우수산업디자인상품대통령상을수상한현대자동차의‘싼타페’

국무총리상을수상한삼성전자의‘5 5인치HD 디지틀프로젝션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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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느낄수있는디자인을추구한다”

전시디자이너이와사키요시오와의인터뷰

1 9 5 6년일본야마구찌현출생. 1981년부

터동물원, 수족관, 식물원등전시와관련

된시설의디자인작업을해왔으며, 우에노

동물공원백곰의집, 다마동물공원곤충생

태원, 나고야항수족관, 가고시마수족관,

코엑스아쿠아리움등의전시디자인프로젝트에참여했다. 

전시디자인이라는용어가낯설다. 어떤성격의디자인을뜻하는가?

테마파크, 전시장, 수족관, 동물원등사람들이관람을목적으로

찾는공공시설의디자인을말한다. 그중나는주로실내에생태

계의일부를재현하는디자인작업을하고있다. 엄밀히말하면

디스플레이디자인의한분야라할수있지만, 인테리어디자인

과는성격이다르다.

전시디자인에뛰어들게된동기는?

처음엔화가가되고싶었다. 그러나나의목표와는달리그래픽

디자인과건축에관련된일들만이나에게맡겨졌다. 숙명이다싶

었다. 나는건축을전공한건축가는아니었기때문에건물을짓

는건축자체보다그안에설치될수족관이나동물원등의디자

인을주로담당하게되었다. 어떻게보면, 전시디자이너가되고

자의도해서되었다기보다는일을하는과정에서전시디자이너

로서인정받게되었던것같다. 

그간어떤작품들을제작했는가? 

‘바다를이루는작은물방울전’과같은개인적인작업은약2년

전부터꾸준히해오고있다. 10여년전부터펭귄, 들소같은동물

을주제로삼아그림을그리곤했었는데, 작업을하는동안테마

를좁힐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었고, 그래서귀착된주제가‘바

다’였다. 지금까지발표한개인작업은대부분바다를소재로제

작된것들이며, 그외에는공공프로젝트였다. 대표적인공공전

시디자인프로젝트라한다면, ‘나고야항수족관’, ‘카사이인해

수족관’, ‘가고시마수족관’등을들수있다. ‘나고야항수족관’

의경우연구원들과함께우리가구연한생태계를관람자들에게

자세히설명하는해설패널을만들어이해를돕도록작업했던것

이인상적이며, 도쿄에서운영하는‘카사이인해수족관’은돔

(dome) 형태의건축양식이돋보이는건물내부에우리가생각

하는이상적인생태계를구현했던작업으로기억에남는다. 또한

대부분의시설이백화점식으로다양한생태계를동시에한장소

에열거해놓는방식을채택하는것과달리, 큐슈지방특유의남

방생태계를주제로디자인작업을한‘가고시마수족관’도잊을

수없는프로젝트다.  

가장기억에남는작업은어떤것이었나? 

하나하나기억에남지않는프로젝트는없지만, 다마시에건설한

‘다마동물공원곤충생태원(Zoological Park Insectarium)’이가장

인상에남는다. 세계최초의살아있는곤충생태전시관인이곳은,

나비와곤충들이자연에서와마찬가지환경에서살수있는생태

계를구현해그안에서관람할수있게계획한테마파크다. 건물

내부에일본남부의아열대오키나와지방의생태계를옮겨놓고,

일반자연환경과유사하게인공으로바람을흐르게만들어곤충

들이바람을타고날수있게디자인한점이인상적이었다.  

코엑스아쿠아리움디자인에도참여했는데, 프로젝트진행과정을듣

고싶다.  

제작의뢰에서완성까지1년여의기간이소요되었다. 처음6개

월간은지하라는특이한공간에마련될코엑스아쿠아리움에구

현할생태계에대해아이디어를얻고자하는마음에인도네시아

등지를여행했다. 그리고6개월정도작업을진행해완성했다. 나

는이곳을‘물의여행’이라는테마에맞춰물이상류에서부터강

을따라바다에이르는과정을통해만나게되는다양한수중생

물들을소개하고자했다. 관객들이쉽게만나볼수없었던외국

의희귀수중생물들을선보이기위해, 안데스산맥의잉카제국을

물의발원지로삼아카리브해의심해에까지이르는경로를따라

전시를구성했다. 디자인구현을위한시스템은대부분외국의

힘을빌었다. 하지만이번작업과정을통해한국자체적으로제

작할수있는부분들이충분히있음을인식하게되어뜻깊었다. 

이번작업을하면서아쉬운점이있었다면?

한국에서는처음만들어지는본격적인테마파크수족관인만큼

재미가있어야하고, 인상에남아야한다고생각했다. 그런욕심

에수족관을좋아하는사람들의기대를완벽하게충족시켜주고

싶었는데, 학습적인측면에서다충족시키지못했다는약간의아

쉬움은남는다. 이후로, 그것을보충할시설이많아졌으면하는

생각이다.  

가장이상적인생태계는어떤것이라생각하는가? 

인간의손길이닿지않은생태가가장이상적이라생각한다. 우

리시대에도이미생태계는이상적인것이아니다. 그렇기때문

에우리다음세대들에게‘이상적인자연이란이러한것이다’라

는것을전해줄수있도록교육적인측면을고려해전시디자인

에임하고있다. 

최근에는어떤작업을하고있는가?

나까가와수족관, 오와라이수족관, 아키타수족관등주로수족

관전시디자인작업을하고있다. 

전시디자이너가되고자하는사람들에게충고한마디부탁한다. 

외국의경우, 동물원이나수족관은위락시설이아닌생태교육의

현장이다. 본격적인학습의장으로이러한시설들을제공하기때

문에, 이곳에서받은감동을바탕으로꿈을키워나가는많은어

린이들이생겨난다. 그들이자라훗날더좋은전문가가되고, 과

학자가되는것이다. 이와같은교육적효과는계속해서순환한

다. 전시디자인이중요한이유가바로이런사이클을돌리는힘

의동기가된다는데있다. 전시디자인은전문적인디자인이다.

철저한공부가필요하며, 굉장한독서량을바탕으로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냥형태만을디자인하는것이아니라, 생각이담긴디

자인, 영향을줄수있는디자인을하겠다는의지와끊임없는정

진이아니고는힘든디자인이라는점만명심해주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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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이루는작은물방울전

일본의전시디자이너이와사키요시오씨의작품전‘바다를이

루는작은물방울전’이지난8월6일부터9월3일까지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열렸다. 코엑스아쿠아리움전시디자이너로활

동한그는이전시에서, 해양생물의에너지와다양한형태를모

티브삼아제작한도안화 2 0여점과해파리의형태에서착안해

제작한나무의자디자인작품을전시했다. 눈으로만보는전시

에서벗어나작가의작품에직접앉아보기도하고, 만져볼수도

있게배려한재미난의도가돋보였다. 

해양생물의다양한형태를모티브로제작한도안화

전시디자이너이와사키요시오씨와그의작품

일본북디자인의세계를통해동아시아그래픽디자인의역사적

정체성과북디자인의예술적형상성을재조명하는전시가열리

고있다. 지난7월2 1일부터9월6일까지예술의전당디자인미

술관에서열리고있는이번전시는, 세계디자인의흐름을조망

하는연속디자인기획전의첫전시다. 이번전시에서는지난5 0

년동안의일본북디자인의동향을작가별, 시대별컨셉에따라

일목요연하게정리해볼수있으며, 80여명의디자이너가제작

한6 0 0여책디자인작품을관람할수있다. 하라히로무, 이와즈

키요시, 가쓰이미쓰오, 스가우라고우헤이, 스즈키히토시, 도다

쓰도무, 히라노코우가등일본의대표디자이너들이참여했다.

이전시를통해일본북디자인과주요디자이너의작품세계에

대한개괄적인이해와국내북디자인환경의전문적인체계화,

책과조형의관계를통한디자인세계의주목과재발견등많은

수확이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전시와병행해9월1일과2일에는예술의전당서예관4층문화

사랑방에서심포지엄이열린다. 심포지엄첫날인9월1일에는

‘일본북디자인의역사적흐름’이라는주제로일본<그래픽디

자인>지의편집장을역임한우스다쇼우지씨가, ‘일본북디자

인의환경과특성’을주제로스즈키히토시씨가주제발표를하

고일본과우리나라의디자이너들이함께패널토의를한다. 둘째

날에는‘동아시아북디자인의현재와미래’를주제로정병규씨

가, ‘네트워크시대의북디자인’을주제로마츠오카세이고씨

가발표를갖는다. 북디자인에대한심도깊은강연과토의를이

끌어낼수있는좋은기회다. 문의( 0 2 ) 5 8 0 - 1 6 4 8

국제적인홈인테리어전시회‘메종에오브제(Maison & Objet)’

가9월8일부터 1 2일까지프랑스파리의빌뱅뜨전시관( P a r c

des Expositions Paris-Nord Villepinte)에서열린다. 이번행사는

5 0여개국의 2 5 , 0 0 0여업체가참가하는세계적인수준의홈인

테리어박람회로, 데코레이션, 테이블웨어, 선물용품분야의제품

들이소개된다. 전문박람회로열리는이행사에는세계각대륙

의에스닉한예술진품들을전시하는‘세계의명품관’, 각국의

유명인테리어디자이너들과작가들의작품을소개하는‘인테리

어관’, 은식기류, 본차이나, 크리스탈제품, 금은장식류, 일반식

기류및식탁용품을선보이는‘식탁용품관’, 패브릭홈장식제

품을전시하는‘홈패션용품관’, 귀족풍의화려하고기품있는전

통인테리어를맛볼수있는‘장식인테리어관’, 유럽풍의진귀

한핸드메이드작품을감상하는‘예술용품전시관’, 고전수집품,

기념품, 장식용품, 액자, 생활용품등을전시하는‘선물용품관’

등독특한컨셉의전시관들을마련하고있다. 같은기간에2 0 0여

업체가참여하는전문조명전시회인파리국제조명박람회도

열려, 관련업계및일반인들에게수준높은볼거리와최근의인

테리어의동향을읽을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문의(02)3442-1636 SBA Korea 

세계적인홈인테리어디자인박람회

‘Maison & Objet’

‘L o l i t a’메탈박스안의의자, 크레아티반도사출품작.‘서류케이스’, 아트드포인트사가출품한제품이다. 

Maison & Objet 로고

‘형식, 일본의전승’, 1963년작

‘옛동경의디자인’, 1972년작

일본현대북디자인전

일본북디자인과동아시아디자인의정체성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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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다속우주세계전’이라는제목으로열린이번전시에서는,

바다속의아름다운자연과각양각색의생물을포착한컬러사진

3 0여점이전시되었다. 일본시즈오카현(縣)의동이즈를거점으

로수중생물의생태를관찰하고영상에담아신문, 잡지등을중

심으로사진작가활동을하고있는작가의이번전시는, 무한한

생명의보고로서의바다속을엿볼수있는뜻깊은전시였다. 

(주)보이스텍, 책읽어주는‘보이스북’개발

편안하게컴퓨터가읽어주는소설을듣는시대가도래했다. 음성

인식벤처기업인㈜보이스텍(대표강수웅)과국내최대디지틀

북전문업체인㈜바로북닷컴(대표배상비)은지난7월1 9일, 코

엑스( C O E X )에서텍스트를음성으로읽어주는음성합성기술과

전자책(e-Book) 컨텐츠를결합시킨새로운개념의‘보이스북

(voice book)’시연회를가졌다. 이두회사는시연회에이어전

략적제휴를체결하고, 일차적으로`밀레니엄현대문학전집’을

보이스북으로공동개발해시판하기로합의했다.

성우의육성을직접녹음한오디오북의경우1 0 4권을담으려면

수백개의테이프가필요한반면보이스텍은단1개의 C D에그

와상응하는용량을담을수있고, 재가공이쉽고파일단위로인

터넷유통이가능하다는점에서‘보이스북’은새로운매체로부

상되고있다. 이와같이음성합성기술과전자책이결합된보이

스북이본격출시될경우, 국내외도서시장의판도변화가예상

되며, 그동안책을읽기어려웠던시각장애인들에게도양질의독

서환경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금호타이어, 세계2번째로초광폭타이어개발

금호타이어(대표신형인)가세계에서2번째이자국내타이어업

계 최초로1 9 . 5인치 트럭용4 5시리즈초광폭타이어제품인

‘K L T 0 1’개발에성공했다. 이번에개발된4 5시리즈는기존에미

쉐린타이어사에서만개발에성공했던초광폭타이어의기술을

한층더발전시켜제작한것으로, 기존제품보다가격이50% 이

상더높은고부가가치제품이다. 유럽의볼보, 벤츠등의트레일

러용으로주로사용되고있는타이어이기때문에, 향후지속적으

로시장규모가늘어날미래형제품인점에서뜻깊다. 

금호타이어가2년여의기간동안3 0억원의연구개발비를들여

개발에성공한‘K L T 0 1’은유럽수출시반드시거쳐야하는유럽

인증테스트( E C E )까지합격함으로써, 양산체제만가동하면수출

에필요한모든조건을구비한상태로, 양산설비를갖추는내년

부터해외로수출될예정이다. 기술력입증은물론, 수익성향상

에도움이될이번초광폭타이어의개발로, 금호타이어는3 0 0억

이상의매출을기대하고있다. 금호타이어는이미지난4월, 국내

최초로승용차용초저편평비타이어인 2 0인치, 30인치시리즈

타이어개발에성공한바있다. 문의(02)758-1764 

금호타이어, 전세계TV-CM 방영을통한공격적글로벌마

케팅전개

금호타이어가‘새천년, 세계기술’의기치를내걸고, 세계적인브

랜드파워를가진기업의위치를 보다확고히 하고자전세계

T V - C M를통한공격적글로벌마케팅을전개하고있다. 90년대

초반부터본격적으로진행된시장확대및수익성제고전략을

토대로, 2000년에는2 5 0억원상당의해외광고비를책정해글

로벌캠페인을시도하고있는것이다. 그일환으로제작중인해

외용T V - C M은, 금호타이어의뛰어난제동력을강조하는컨셉으

로제작되었다. 지난6월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촬영을마친이

T V - C M은6월부터유로스포츠, Fox sports, CNN, ESPN, 스타

TV 등세계유수케이블및위성채널뿐아니라독일의RTL, 스

페인의Antenna3, 프랑스의Canal+, 이탈리아의Canale5 등공

중파를통해방영될예정이다. 문의( 0 2 ) 7 5 8 - 1 7 6 4

홍익대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 

(주)코사시스템과태권도용품디자인개발산학협력조인

지난7월2 5일, 인터콘티넨탈호텔지하1층카네이션홀에서안

종문홍익대학교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장(홍익대학교산업디

자인학과교수, 대학원학과장)과김성용코사시스템주식회사대

표가태권도용품디자인개발업무협약조인식을가졌다. 

이번협약은대학과회사간의산학협동이라는의미보다는예술

과태권도와의결합이라는점에서이목을집중시킨다. 이날협약

에서홍익대학교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는태권도용품전반에

걸친디자인개발부문을담당하며, 코사시스템주식회사는태권

도용품생산, 유통, 판매등의업무를담당하기로했다. 

태권도용품디자인개발업무협약은코사시스템(주)와홍익대

학교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의산₩학협력을통한태권도관련

업계의활성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 태권도용품디자인개발

업무협약으로홍익대학교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는민간기업

새로운영상예술의제안, <환타지아2 0 0 0 >

1 9 4 0년애니메이션과클래식음악의만남을꾀한월트디즈니

사가처음‘환타지아’를발표한지 6 0년이지난오늘의시점에

서, 기존의환타지아에현대적인감각을가미해재미와감동을

더한‘환타지아2 0 0 0’을개봉했다.  

‘환타지아2 0 0 0’은음악을따라총8개의시퀀스로구성되어있

다. <운명의테마; 선악의대결> (픽소테헌트감독)편은베토벤

교향곡5번‘운명’을테마로했으며, <날으는고래의전설> (헨델

뷰토이감독)은러스피기의‘로마의소나무’를애니메이션화한

작품이다. 그밖에< 3 0년대뉴욕의일상; 허쉬필드거쉬인의만

남> (에릭골드버그감독)은조지거쉬인의‘랩소디인블루’를, <

뮤지컬로보는동화> (헨델뷰토이감독)는드미트리히쇼스타코

비치의‘장난감병정’을, <요요를하는홍학> (에릭골드버그감

독)은까미유생상의‘동물의사육제’를, <미키를따라환상의

세계로> (제임스알가감독)는폴듀커스의‘마법사의도제’를, <

짝읽은도날드> (프란시스글레바스감독)는엘가의‘위풍당당

행진곡’을재미난영상으로풀어놓았다. 또한<부활의피날래;

희망의불꽃> (괴탄브릿지, 폴브릿지감독)은이고르스트라빈

스키의‘불새연작1991 버전’으로제작된작품이다. 이작품을

위해메트로폴리탄오케스트라예술감독을역임한제임스레빈

이음악을총지휘하고시카고심포니오케스트라가연주를맡았

으며, 제임스알가, 퀸시존스, 이작펄만, 배트미들러등당대최

고의아티스트들이참여했다. 

청주인쇄출판박람회

현존하는세계최고(最古)의금속활자본‘직지심체요절(직지)’

이인쇄된고장청주를국제적으로홍보하고지식정보화산업을

주도하기위해마련된행사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일원에서9월

2 2일부터1 0월2 2일까지1달일정으로열리는이번행사는, ‘문

자문화의지난천년, 새천년’을주제로하고있으며, 지난천년

동안의인쇄문화발달과정을되새겨보고새천년디지틀시대에

지식정보산업이나갈방향을제시할예정이다.

전시관은직지관을비롯인쇄체험관, 주제기획관, 출판문화관등

으로꾸며지며, 국내외3 0여개국에서출품한5 0 0여종1만여점

의인쇄물들이전시될예정이다. 보다자세한내용은청주인쇄출

판박람회조직위원회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 c i p p e x p o . c o m )에서

접할수있다. 문의w e b m a s t e r @ c i p p e x p o . c o m

서울국제캐릭터쇼2000 

지난7월 3 0일부터8월6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 S E T E C )에서

는서울캐릭터쇼조직위원회가주최하고유로컴이주관하는

‘국제캐릭터쇼2 0 0 0’행사가열렸다. 국내캐릭터산업의육성

과21C 전략산업으로서의기반을조성하고, 캐릭터비즈니스의

효과적인종합마케팅장을마련하고자열린이번전시에는국내

외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캐릭터개발업체등이참여했다.  

국내캐릭터개발및애니메이션업체의전시공간으로마련된제

1전시장, 캐릭터테마파크, 메인무대등전시이벤트공간으로

구성된제2전시관, 외국캐릭터라이센스업체, 국내캐릭터상품

제조업체및외국캐릭터관련업체의전시공간으로구성된제3

전시관이마련되어다양한이벤트와전시물들을관람할수있게

전시를구성했다. 이번전시로, 캐릭터시장의저변확대및활성

화, 국내업체의해외시장개척모색, 신규캐릭터업체의시장진

출기반조성에많은도움이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 

문의( 0 2 ) 5 4 2 - 2 0 5 3

쌈지, 니마콜렉션(NIMA Collection) 개최

(주)쌈지의구두브랜드‘니마’의첫아트콜렉션이지난7월7

일, 올림픽공원제3체육관에서열렸다. ‘니마’의이미지를무용

가안은미씨의아방가르드적무용과함께새로운시각에서보여

준이번콜렉션은, 기존에는볼수없었던구두패션쇼와퍼포먼

스공연을예술적으로접목시킨전혀새로운개념의무대였다.

안성희씨의무대와전성호씨의영상, 음악이‘꼬리’라는하나

의테마로어우러져풍성한볼거리와신선한느낌을주었다. 이

번공연에참가한 5 0여명의모델들은인터넷을통해선발된순

수아마추어모델들이었고, 어어부밴드, 공명, 사계의연주와라

이브음악이전혀색다른감각의패션쇼를한층무르익게했다.

문의(02)422-8111 

제4회한국홍보상품및판촉물전시회

오는1 0월4일부터7일까지여의도종합전시장제2전시장에서

는, 한국홍보상품및판촉물전문전시회가열린다. 홍보상품, 판

촉물, 선물용품관련산업체가참가하는이번행사는관련업계

의내수시장활성화및수출증대를위해마련되었다. 

문의(02)755-4637   

제2회한국밀레니엄상품전

제2회한국밀레니엄상품전이오는1 0월2 0일부터1 1월2일까

지COEX 대서양관에서열린다. 첨단기술상품과혁신적디자인

상품, 문화상품분야에서미래성, 독창성, 혁신성을지닌대표적

인상품들을선정해KMP(Korea Millennium Products) 마크를부

여하는‘한국밀레니엄상품선정제’에서선정된제품1 5 0여점

이전시될예정이다. 문의( 0 2 ) 7 0 8 - 2 0 7 0 ~ 4

목포세계도예Pre-Expo 2000

(Mokpo International Ceramics PRE-EXPO 2000)

전통과현대산업도자기, 그리고도자산업의미래상을한눈에살

펴볼수있는자리가마련된다. 오는9월2 3일부터1 0월3일까지

전라남도목포시문화예술회관일대에서 열리는‘세계도예

Pre-Expo 2000’이바로그것. ‘전통, 과학, 예술그리고미래’를

주제로1 0여개국, 150여업체와1 5 0여명의작가및문화단체

들이이행사에참가한다.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요업기술

원, 한국시각디자인진흥원, 목포MBC, 목포KBS 등의후원으로

열리는이번행사는, 한국도자산업의현재와전망, 국제경쟁력

등을제고할수있는좋은자리가될것으로기대된다. 

문의(061)284-3130. 284-4184/ Fax (061)284-1031   

바다속우주세계전

지난8월6일부터9월3일까지코엑스아쿠아리움특별전시실

에서는일본의해양사진작가이토카츠토시의사진전시가열렸‘요요를하는홍학’의한장면

‘부활의피날레; 희망의불꽃’의한장면

쌈지니마콜렉션중에서

미키를따라환상의세계로’의한장면

금호타이어글로벌캠페인

금호타이어가새로개발한초광폭타이어‘K L T 0 1’

수중촬영준비를마친이토카츠토시씨와그의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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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영마인드접목, 대외적으로공신력있는사업과의연계를

통한이미지상승, 태권도용품디자인을통한고급인력양성및

노하우습득이가능해졌으며, 코사시스템주식회사는양질의태

권도용품공급에따른대외경쟁력상승, 새로운아이템개발로

인한사업영역의다각화, 태권도용품디자인의전문적노하우

습득, 기존사업추진역량의활용등을도모할수있게되었다.

항공사안전광고의새로운시도, 아시아나‘안전편’

(주)아시아나항공(대표박삼구)는새천년세계최고의항공사가

되겠다는비전으로‘안전문화정착’이라는경영전략을공표하

는TV 광고‘안전편’을새로이제작방영하고있다. 이광고는항

공사광고로는처음으로일반소비자를모델로안전을소구했다

는점에서기존의국내항공사광고뿐아니라세계적인항공사

들의광고와차별화된다고할수있다. ‘새비행기’라는광고컨

셉에서‘편안하고안전한항공사’라는이미지로탈바꿈해확실

한경쟁적우위를역설하고있는점이돋보이는광고다. 안전사

고의발생가능성이높아지는장마철에맞춰적절하게방영되었

으며, 컨셉을더욱확실하게전달하면서공감하게하는감성적

설득방법이인상적이다. 문의(02)2262-4563 

연세대학교정보대학원디지틀미디어전문가과정개설

연세대학교가디지틀미디어의중심지인미국실리콘밸리인근

의미디어전공교수들과실무전문가들과협력해, 국내최초로

대학원수준의고급교육과정인‘디지틀미디어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 디자이너, 아트디렉터, 컨텐츠기획/제작자, 뉴미디어

담당자, 관련업계2년이상종사자와관련학과학생을대상으

로지난8월 1 9일에원서를마감했고, 9월4일부터1 2월2 1일까

지1 6주간강의를진행한다. 이과정의특징은, 미국실리콘밸리

인근의현직교수및현업전문가가원격교육을실시한다는것이

며, 실무에입각한기술만을가르치는기존미디어과정의커리

큘럼과는차별되는대학원수준의고급교육과정이라는점, 그리

고한국-미국교수진의교체강의및특강, 진행을돕는강사들

의협동강의가이루어진다는점등을들수있다. 수강자에게는

미국현지수업및업계탐방기회도부여한다. 보다자세한내용

은h t t p : / / g s i . y o n s e i . a c .kr에서접할수있다. 

문의( 0 2 ) 3 6 1 - 4 1 8 7

산업자원부, 디지틀산업단지구축사업본격착수

산업자원부는지난7월, 디지틀시대의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해8월부터안산지역의반월₩시화단지를대상으로 디지틀

산업단지시범사업에착수한다고밝혔다. 디지틀산업단지사업

은국내중견₩중소기업의디지틀경영을지원하기위해추진될

계획이며, 우선안산지역의반월₩시화단지를대상으로7월말

부터본격적인시범사업을추진할방침이다.

총사업비 1 6 . 7억원(산자부: 10억원, 산업단지공단및(재)안산

테크노파크: 현금₩현물출자6 . 7억원, 주관사업자: 한국전자거

래진흥원)으로추진되는이번시범사업은, 안산지역의반월₩시

화단지(전체3 , 6 0 0여기업)에입주한전기₩전자₩기계분야의

종업원5 0인이상중소기업3 0 0여개를대상으로한다. 

안산디지틀산업단지는기업개개의성격에맞는각종컨텐츠와

온라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동일산업단지₩유사업종을기

반으로하는커뮤니티를구축함으로써, 기업간전자상거래를촉

진시킬수있는기회로마련되었다. 이번디지틀산업단지시범

사업은7월말공고를통해8월중으로주관사업자를선정하고시

스템구축에착수, 2001년초시범운영을통해미비점을보완한

뒤, 2001년5월부터본격적인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주)212, 대진산업LCD 모니터디자인출시

(주) 2 1 2 (대표은병수)가디자인한(주)대진산업의LCD 모니터가

출시되었다. 스피커부위의매쉬를이용한디자인이, 정교하며

고급스러운음향기기를연상시키는이모니터시리즈는사이즈

별로다양한제품군을형성하고있다. 15인치와 1 5 . 1인치의공

용디자인에, 15.7인치는프론트커버만교체하여사용이가능하

도록하였으며, 18인치역시1 5 . 7인치의베이스를그대로사용

할수있도록하여제조비용을절감하였다. TV 수신기능이첨가

되어있고, 디스플레이의인간공학적인레이아웃으로조작이편

리하다. 뒷커버의경첩(hinge) 제거로벽걸이형으로도사용이가

능하며, 뒷판에손잡이를장착하여이동시편리하도록하였다.

심플한프론트커버에는메탈릭컬러가적용되었고, 이와대비되

는후면및베이스는다이내믹하고정교한디자인의투톤( T w o

Tone) 컬러가조화를이룬다. 컴퓨터부품전문업체로LCD 모니

터사업에처음진출하는대진산업은고유모델을통한국내외

제품경쟁력확보를위하여적극적으로디자인을개발, 품질대

비저렴한가격대로호평을받고있다. 

한편, (주) 2 1 2는지난7월중소기업청으로부터제품디자인회사

로는처음으로벤처기업으로지정된데이어, 8월1일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우량기술기업으로선정되었다. 우량기술기업

이란기술력향상에주력하는중소기업중성장잠재력이우수한

신기술사업자를인정하는제도로써이에선정되면각종보증지

원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다. 

문의(02)5433-212, (주)대진산업(054)973-6766 

바른손, 경매사이트‘와와’인수

코스닥등록기업인(주)바른손이개인간중고품경매업체인와

와를인수해인터넷업체로변신한다. 캐릭터전문회사인바른손

은 12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중고품 경매 사이트 와와

( h t t p : / / w w w . w a a w a a . c o m)의 지분 6 7 . 6 %를취득한다고밝혔

다. 바른손의와와인수는지난6월부터인터넷기업으로의변신

을모색해왔던회사방침에따라이루어졌으며, 와와가가진온

라인비즈니스의가능성을인정해인수를결정한것으로알려졌

다. 이번인수를통해, 바른손은온라인유통채널을확보하는한

편와와가보유한컨텐츠의캐릭터를상품화할예정이다. 와와는

바른손에인수된후에도독립운영체제를계속유지할계획이며,

바른손의캐릭터와문구, 팬시용품을활용한대고객서비스도

강화해나갈예정이다.

그래픽엔조, 웹진‘C a f e n z o’웹사이트리뉴얼디자인

그래픽디자인전문업체그래픽엔조(대표김준호)는자사가운영

하고있는인터넷웹진‘C a f e n z o ( h t t p : / / w w w . c a f e n z o . c o m )’의리

뉴얼디자인작업을마치고최근공개했다. 전세계디자이너의작

품을갤러리에전시함으로써교류의장과함께디자이너들의커

뮤니티를구축하고있는인터넷웹진‘C a f e n z o’는동양과서양문

화의결합이라는퓨전양식을도입해보다새롭게단장을했다. 무

국적주의를표방한이번리뉴얼디자인에는‘유머( H u m o u r )’, ‘위

트( W h i t )’, 그리고‘키치( K i t c h )’라는디자인코드를도입해, 각각의

컨셉을디자인에접목한점이특징이다. 현란한듯전개되는디자

인패턴과컨텐츠에따른화려한코드아이덴티티는기존의디자

인과는차별화를두고자의도적으로유도한것이다. 

문의( 0 2 ) 5 4 9 - 1 1 9 4

Asia evolution 회사홍보용웹사이트디자인및제작

그래픽엔조(대표김준호)가Asia evolution의회사홍보용웹사

이트(http://www.asiaevolution.com) 디자인및제작을진행했다.

아시아를기점으로세계각처의벤처인큐베이팅이주요사업분

야인Asia evolution은투자자와고객사의가치극대화를위해그

들만의노하우로각국에지점을두고활발한사업활동을하고

있는기업. 이기업의이미지를널리알리게될홍보웹사이트의

인트로페이지는젊음과신뢰감을주는블루를메인컬러로채택

해디자인하였고, 그들의지점망을F l a s h로제작하여국제적인

회사의규모를시각적으로알기쉽게파악할수있도록의도하였

다. 전체적으로 I c o n을배제한타입만을이용한최소의그래픽

요소로깔끔하게회사의이미지를정립하였고, 플래쉬로제작된

메인프레임은사용자중심의인터페이스를최대한고려한것이

다. 문의( 0 2 ) 5 4 9 - 1 1 9 4

국내첫만화영화박물관개관

KBS 영상사업단은국내처음으로‘애니메이션박물관’을개관

했다. 오는1 1월 1 2일까지경기도과천시서울랜드이벤트홀에

서펼쳐지는‘놀자! 만화영화박물관’이바로그것. 상설박물관

은아니지만, 국내최초로만들어진본격적인시설이라는점에서

눈길을끈다. ‘추억의애니메이션캐릭터전시회’라는부제로열

리는이번행사에는, 한국의희귀애니메이션사료를비롯해일

본, 미국등애니메이션강국의각종자료들을한곳에모아전시

함으로써, 교육적효과와즐거움을함께제공하고있다. ‘황금박

쥐‘‘타이거마스크’‘마린보이’‘로보트태권V’등7 0년대인기

애니메이션에서부터최근어린이들사이에서최고의인기를누

리고있는‘포켓몬스터’등의다양한애니메이션을만날수있

다. 더불어7 0년대만화방을재현한‘고바우만화방’, 북한의만

화와애니메이션관련자료전시실등도마련해놓았다. 

동서유학원, 제5차아트& 디자인유학준비설명회

아트& 디자인전문유학원인동서유학원이지난8월1 8일유학

설명회를가졌다. 7월2 9일에이어5번째로열린이날의설명회

에서는국가별(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아트& 디자인의특

성, 국내교육과의차이점, 외국아트& 디자인교육의현실추세

등에대한이야기가오갔으며, 유학준비방법, 어학연수, 조건부

입학, 정규과정입학의차이점등, 그리고포트폴리오와P e r s o n a l

S t a t e m e m t의중요성등에대해설명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문의( 0 2 ) 7 3 2 - 3 3 7 1

한겨레일러스트레이션학교, 제4기강좌개강

한겨레일러스트레이션학교가제4기강좌를시작한다. 이학교는

한겨레문화센터전문학교 ( 6개월)과정으로1 9 9 9년3월에개설

되어, 현재3기강좌가진행되고있는데, 4년제대학의선택과목

이나전문대학의직능과정으로편성되어있는국내일러스트레

이션교육환경에대한비판적대안으로, 전문작가를양성하는실

천적목적을강화한국내유일의일러스트레이션전문학교이다.

강사진으로는곽영권, 권혁수, 이성표등주임교수와이혜리, 이

억배객원교수, 그리고홍성찬, 황성순, 이호백, 한병호등의현장

작가들이참여하고있고채인선, 주인석, 김란영, 엄혜숙등작가,

동화작가, 편집자, 기획자들이특강및포럼등다양한형식과내

용으로일러스트레이션의학습과정을지원한다. 

강좌설명회는9월6일(수) 오후7시한겨레문화센터(신촌소재)

제2강의실에서있을예정이고, 포트폴리오접수는9월1 5일(금)

까지마감이며, 수강자발표는9월 1 9일(화), 개강은9월 2 1일

(목)이다.  

문의 (02)3272-7575 서기철차장

미디어시티서울2000 축제

미디어를주제로예술과과학기술, 산업등을접목한국제미디

어종합축제가열린다. 서울시의밀레니엄사업의하나로2 0 0 0

년9월2일부터1 0월3 1일까지6 0일간서울에서화려하게펼쳐

질이번행사는새천년을열어갈국제문화예술축제로, 2000년부

터2년마다비엔날레행사로개최될예정이다. 올해는 A S E M ,

2 0 0 2년에는월드컵대회기간에맞춰세계적인축제로열릴계

획이다. ‘미디어시티서울2000 축제’는국제정상급미디어작

가와전문가가참여해, 예술과과학기술, 산업이한자리에서만

나는국제미디어종합축제로2 1세기를주도할멀티미디어를매

개로각분야를접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고서울을국

제적인‘미디어도시’로거듭나게할목적으로마련되었다. 

행사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 국내외정상급미디어아티스트들

이참여하는본격미술전시로서미디어아트의어제와오늘을

한눈에조망하는‘미디어아트2000(Media Art 2000)’, 대도시의

혈관인지하철공간에작품을설치하여도심의일상과예술이만

나는기회를마련하는‘지하철프로젝트(Subway Project)’, 상업

광고매체로주로사용되는전광판에영상예술작품을상영함으

로써도시인들에게새로운문화를체험케하는‘시티비전( C i t y

V i s i o n )’, 어린이들이멀티미디어를이용한놀이공간에서다양한

디지털문화를자연스럽게체험하는교육프로그램‘디지털앨리

스(Digital Alice)’, 영화, 광고, 방송,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등첨단미디어산업의현장을직접경험할수있는기회로서흥

미로운실연프로그램을통해내일의미디어가갖는다양한가능

성과 의미를 전달하는‘미디어 엔터테인먼트( M e d i a

E n t e r t a i n m e n t )’등의전시행사를주축으로진행된다. 이에부가

되는학술행사로는매주금요일오후2시에서울시립박물관강

당에서‘미래와문화, 미디어’를주제로세계적인석학들의강연

이행해질예정이다. 또한9월2 7일과2 8일, 10월1 8일과1 9일에

는시립박물관강당에서‘디지털미디어산업의새로운물결-디

지털감성’을 주제로미디어산업 심포지엄(Media Industry

S y m p o s i u m )도 열 린 다 . 보 다 자 세 한 내 용 은

http://www.mediaseoul.org 또는 h t t p : / / w w w . m e d i a c i t y .

s e o u l . k r을참조. 

미디어시티서울사이트

3 D로제작한태권V

와와사이트

그래픽엔조의‘C a f e n z o’사이트

노팅햄트렌트대학도서관

감성적설득방법을채택한아시아나항공의광고‘안전편’

Asia evolution 사이트



목포세계도예PRE-EXPO 2000   

•주최| 전라남도목포시 •주제| 새로운밀레니엄시대에어울리는

창의적인조형정신 •홈페이지| http://www.mokpoexpo.com  •모

집부문| 전통생활도예, 산업도자, 문화상품•참가자격| 제한없음•

응모방법| 응모작과출품원서를목포문화예술회관, 서울산업대학교

(서울), 경일대학교(대구)에 제출하면된다. 출품료는2만원(국외

2 0 $ )이다. 작품규격은100x100x100cm 이내이며, 1인5점이내로출

품가능하다. •시상내역| 대상1천만원, 우수상3백만원, 특선5 0만

원•접수처| 530-701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1188-2, 목포세계

도예PRE-EXPO 추진위원회(국제도예공모전) 담당자•마감| 9월5

일•문의| (061)284-3130/ Fax (061)284-1031   

제3회2000 ELLE 패션디자인공모전

•주최 | (주)한국종합미디어ELLE •주제 | 자유 •홈페이지 |

http://www.elle.co.kr/2007/contest/contest.htm •모집부문| 순수창

작품으로국내외미발표패션디자인작품(단, 졸업작품은응모가능)

•응모방법| 1인당3점이내로출품이가능하며, 규격은A3 Size. 접

수비는1점당1만원(단, 담당교수님의동의서를제출시50% 할인

및ELLE CLUB회원무료) •시상내역| 대상2백만원, 금상1백만원,

은상5 0만원, 동상3 0만원, 장려상2 0만원•접수처| 110-779 서

울시종로구수송동51-8 거양빌딩9층(주)한국종합미디어마케팅

부•마감| 9월7일•문의| (02)3702-0704, hdkang@elle.co.kr  

제1회향수용기및패키지공모전

•주최| 쟈트•주제| 2002 월드컵기념향수•참가자격| 제한없음

•모집부문| 정선랜드스케이프발매기념200 2월드컵기념향수용

기및패키지•응모방법| 평면2절패널제작접수( 2절양식), 3D 랜

더링(front, side, top, isometric) 또는일러스트랜더링, 작품설명을함

께보내야한다. 출품료는없다.  •시상내역| 대상3백만원, 우수상1

백만원, 특선5 0만원•접수처| 서울시강남구논현동 6 4번지삼우

빌딩 3층, 전향 아트 사업부(쟈트) •마감 |9월 2 2일 •문의 |

( 0 2 ) 5 1 1 - 8 3 7 7

노키아아시아태평양미술대전2000   

•주최 | 노키아 •주제 | 우리가 만들어가는 무한 상상 지대

(Playground of Your Imagina-tion)  •모집부문| 평면현대회화또는

매체를혼합한작품(매체를혼합해사용할경우사진이나재생된이

미지를같이사용하는것도가능함. 단, 60% 이상을사진으로구성한

작품은접수되지않음)  •참가자격| 17-25세의학생•응모방법| 크

기1.5x1.5m, 무게20kg, 캔버스두께10cm 이하이어야하며, 액자는

하지않는다. (아시아태평양검역법의거). 응모시작품과함께작품

의제목과작품과주제와의연관성을2 5 0자이내로간략하게기술해

첨부한다. 현재공인된학교에재학중인1 7세부터2 5세( 2 0 0 0년1월

1일기준) 사이의학생에게만응모자격이주어지며, 응모시응모자의

개인신상명세, 나이, 학력사항, 재학증명서, 응모자의학교이름과

주소등을적은간단한소개서를첨부해야한다. 참가신청서에5 x 7”

크기의컬러사진이나35mm 슬라이드작품사진을함께동봉한다. 당

선 자 는 웹 진 디 자 인 정 글 (http://www.jungle.co.

k r )에발표한다. •시상내역| 아시아태평양그랑프리(Asia Pacific

Grand Prize) 국제적인교육기회부여(미국파슨스스쿨, 핀란드헬싱

키미술디자인대학) +장학금US $8,000+노키아제품, 2위장학금U S

$ 5 , 0 0 0 +노키아제품, 3위장학금US $3,000+노키아제품, 4위, 5위

각각장학금US $2,000+노키아제품•접수처| 135-608 서울강남

우체국사서함8 8 9호, 노키아아시아태평양미술대전2000 담당자

앞•마감| 9월1 0일•문의| (02)3468-2834  

제2회스틸가구디자인공모전

•주최| 산업자원부, 매일경제신문사•주제| 금속가구디자인공모

•홈페이지| http://www.mk.co.kr/  •모집부문| 사무용, 가정용, 공공

용가구 •참가자격| 대학생및일반디자이너•응모방법| 주재료로

철을사용하고, 기타부재료는전체의2 0 %이내사용, 규격의제한없

이제작한실물모형을제출하면된다. •시상내역| 일반부대상7백

만원, 우수상3백만원, 장려상1백만원, 가작2 0만원.  학생부대상

3 0 0만원, 우수상1 5 0만원, 장려상5 0만원, 가작2 0만원•접수처|

서울강남구대치4동892 포스코센터아트홀로비•마감| 9월2 8일

•문의| (02)2000-2751, (02)2275-0935   

제1회욕실설계공모전

•주최| 동원세라믹주식회사•주제| 보여주고싶은욕실•모집부

문| 일반주거용욕실, 대중화장실(호텔, 백화점, 레스토랑, 놀이공원

등), 공공화장실(지하철, 터미널, 관공서등) •참가자격| 제한없음•

응모방법| A4 규격의작품설명서(컨셉설명, 설계개요, 디자인프로

세스등), 각도면출력1부씩(스케일:1/30), 필수제출물(평면도, 입면

도( 2면이상), 천장도, 렌더링투시도), 선택제출물(배관도), 도면이저

장된디스켓(설계H/W, S/W 기재), 보드작업(600x600mm 패널2개-

도면, 모형사진, COLOR SCHEME 포함)를제출하면된다. 1인당제출

작품수는제한이없으며, 작품당2만원의접수비를받는다. •시상내

역| 대상3백만원(해외전시회참가특전부여), 최우수상1백만원

(해외전시회참가특전부여), 우수상5 0만원•접수처| 서울시강서

구화곡5동111-89 동원빌딩디자인개발팀•마감| 10월7일•문

의| (02)2601-0141   

제주관광상품디자인벤처대회

•주최| 제주지방중소기업청•주제| 제주를대표할수있는캐릭터

발굴및지역특화상품개발•모집부문| 관광문화상품으로발전가능

한디자인으로생활용품, 장식소품, 장신구및기타제주의이미지, 민

속설화등을소재로한향토성과실용성이있는아이디어뿐만아니

라실험적제안이나흥미를유발할수있는디자인•참가자격| 국적,

연령, 성별에관계없이개인, 업체또는공동참가가능•응모방법|

종이사이즈A 3로6매이내, 채색(Coloring) 또는3D(Rende-ring), 디자인

의도, 제작방법, 도면등포함. (단, 국내외에서이미상품화된작품및모

방작품은출품에서제외된다.) 1인최대출품작품수는5점, 공동작품은

2점이내•시상내역| 대상1백만원, 금상5 0만원, 은상3 0만원, 동

상2 0만원•마감| 10월 1 4일•접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4층) •문의| (064)723-2101 

2000 서울문화상품전우수문화상품공모

•주최| 서울특별시•주제| 살아있는서울문화, 서울문화상품전•모

집부문| 서울의전통과문화적특성을담아개발한문화상품및개발

아이디어. 전통문화상품류(전승공예품, 서울토속민예품, 전통의식주용

품, 전통소재상품등), 생활문화상품류(의류, 장신구, 문구, 장식품, 선물

용품, 주방용품, 인테리어소품등), 첨단문화상품류(CD-ROM 타이틀,

캐릭터개발상품, 놀이용품, 학습용품, 멀티미디어상품등), 관광문화

상품류(문화재모형, 우표, 엽서, 사진, 화첩, 음반, 만화영화, 비디오, 민

속공연물등), 기타재활용품을활용한환경문화상품등•참가자격|

제한없음•응모방법| 상품공모부문: 해당상품및사진2매( 5 x 7사이

즈) 제출, 아이디어공모부문: 우드락전자패널(600x900mm) 1-2장에

개발안의개념과입체도면을담아제출/시제품(필요시) /상품사진2매

(5x7 사이즈). 1인당1 0점이내로, 손으로들어운반할수없는대형상

품은심사에서제외한다. 기존상품의모방이나타유사공모전에출품

했던상품도제외. •시상내역| 대상1천만원, 금상5백만원, 은상1백

만원, 동상5 0만원, 장려상1 0만원•마감| 10월2일•접수처| 서울

특별시청서소문별관1동1층•문의| 김현선디자인연구소( 0 2 ) 5 3 5 -

7779, 6657/ FAX (02)535-6578

제5회대학생목재가구디자인공모전1차심사발표

미국활엽수수출협회( A H E C )가후원하고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

회( K F F I C )와한국가구학회( K S F T )가주최한제5회대학생목재가구

디자인공모전의1차심사가지난8월2 1일에있었다. 그결과입선작

2 4개작품이선정되었으며, 실가구제작을위한특선이상의본선진

출작1 0개작품이선정되었다. 8월1 7일부터1 9일까지3일간접수된

이번공모전에는전국4 0개대학에서총 1 8 0여명 1 0 3개작품이접

수되어열띤경연을펼쳤다. 특히이번공모전에서는한국가구학회에

서엄선된심사위원들을주축으로심사가진행되었으며학생다운창

의력과목재에대한이해도가고려된것이특징이다. 이번1차심사

발표를통해선정된특선이상의1 0개작품은9, 10월두달간본공모

전의후원인미국활엽수수출협회의지원아래실가구제작에들어가

며오는 1 0월3 0일에열리는2 0 0 0년국제가구전시회( K O F U R N )에서

최종수상자를가리게된다. 최종수상자중대상1팀과우수상2팀에

게는미국목재, 가구업계시찰여행의기회가주어지고, 나머지7팀

의특선입상자에게는상패및상금2십만원이수여된다. •문의| Tel

02 510 4119  오리콤P R팀장진승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 

2 0 0 0년도한국산업디자인상공모

한국고유의디자인가치를발굴하여국내외에홍보해대₩내외

적으로 제품의경쟁력을제고하고산업디자인을통해삶의질을

높여국가산업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한국산업디

자이너협회(회장민경우)가제3회한국산업디자인상(한국산업디

자이너협회)을개최한다. 대한민국국적의디자이너(또는한국

디자이너가포함된집단)에의해디자인되었거나, 한국기업에의

해생산된제품또는최근1년이내에생산되었거나연내에출시

확정된제품이면출품 가능하다. 일상생활용품( C o n s u m e r

P r o d u c t s )부문,  산업용품 및사무용품(Industrial & Business

Products) 부문, 가구 및 환경 관련 제품(Furniture &

Environmental Products) 부문, 운송기기(Transportations) 부문,

기타(Others), 제품디자인탐구(Design Exploration) 등생산을전

제로한제품부문등6개부문으로진행된다. 심사는2차로나뉘

어지는데1차심사에의해인증작이선정되고2차심사에의해

대상작이가려지게된다. 접수기간은2 0 0 0년9월2 0일부터1 0월

5일까지이며출품원서는협회사무국에서배부받거나협회홈페

이지를통해다운로드해작성, 제출하면된다. 

문의 | TEL 02 565 6042-3    FAX 02 567 0449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한국산업디자인상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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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의 전 시 신 상품 K I D P소식 전 시 업 계 소 식 신 간 공 모 독 자 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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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의 전 시 신 상 품 K I D P소식 전 시 업 계 소 식 신 간 공모 독 자 엽서

디자인하우스,국내최초의디자이너론시리즈<대화> 발행

디자인전문지<월간디자인>과디자인전문서적을발행해오고

있는디자인하우스에서세계디자인거장들의디자이너론을담

은<대화> 시리즈를발행했다. 20세기디자인과삶에지대한영

향을남긴디자인과그창조자로서의디자이너의세계를그들과

의가상대화를통해조명하는색다른방식의이론서다. 디자인

에관심있는전문가나일반인누구나읽을수있도록쉽게쓰고

편집한책으로, 우선1차분5권이발매되었다. 

1차분으로발행된대화시리즈는‘영상디자인의선구자, 솔바

스’(박효신지음), ‘인간과자연의대화, 빅터파파넥’(조영식지

음), ‘신타이포그래피혁명가, 얀치홀트’(김현미지음), ‘에드워

드슈타이켄, 성공신화의셔터를누르다’(최봉림지음), ‘새로운

편집디자인의개척자, 알렉세이브로도비치’(이정선지음)이다.

월간디자인과박효신씨가공동기획해제작했으며, 각권 1 2 8

쪽, 올컬러에가격은7 , 0 0 0원이다. 문의( 0 2 ) 2 2 7 5 - 6 1 5 1

전은호의타이포그래피세상읽기

외국작가작품위주

로 소개되던타이포

그래피서적과는달

리, 순수하게국내디

자이너의 시각으로

바라본 타이포그래

피 작품들을소개하

는책으로, 타이포그

래피 디자이너이자

웰그라픽스의 대표

인전은호씨의솔직담백한타이포그라피여행기가담겨있다.

책은전체3장으로구성되어있다. ‘타이포그래피란무엇인가’

에대한질문을화두로, 일상속에서늘접하면서도간과하게되

는타이포그래픽적요소들을살펴보고자연과어우러지는타이

포그래피세상구현을희망하는작가의소망을1장‘철저한세

상속에서이루어가는타이포그래피에담아냈다. 미국, 캐나다

등지를여행하면서마주했던그곳사람들의일상적인타이포그

래픽적요소들을사진으로소개하는2장‘타이포그래피세상여

행’, 작가의작품세계를보여주고어떤식으로타이포그래피에

접근해가는지, 어떤식으로타이포그래피세상을읽어내야하는

지를보여주는3장‘타이포그래피포트폴리오’를통해타이포그

래피를보는색다른시각을우리에게부여한다. 도서출판비비컴

발행, 160페이지, 가격은1 9 , 0 0 0원. 문의(02)573-9944   

디자인문화비평03  -- 디자인과성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디자인문화비평지<디

자인문화비평>은 0 1호

우상, 허상파괴: 한국디

자인 문화의진단과처

방( 1 9 9 9년9월), 02호정

치/디자인/권력( 2 0 0 0년

3월)에이어2 0 0 0년7월

0 3호‘디자인과 성’을

발행했다. 

디자인문화의생산계에

서‘젠더의식의부재’는전매체영역에공통된현상이라는점

에서문제가심각하며, 그것이어떤형식이건간에섹스와젠더

간의상호작용을이해하고, 인간의차이점을존중하는사물, 이

미지, 공간을디자인하고, 그러한가치들을안치시킴으로써디자

인문화를다시성찰하는계기를마련해야한다는취지에서<디

자인과성>으로기획했다한다. 

<특집: 디자인과성>에서는‘건축공간에서의성차별’, ‘공주패

션과미아리텍사스블루스’, ‘애니메이션속의히로인과섹슈얼

리티’, ‘젖소부인을훔쳐보는시선들: 한국에로영화벗기기’,

‘이동통신광고와여성의정체성: 이미지는의미하는가?’등의

아티클을만날수있으며, 그외에‘이미지의제국(I) : 신화속의

몸, 몸속의신화’, ‘괴테의색채학, 그현대적재조명’, ‘서울에

온영국의미술공예운동’등의아티클이실렸다. 디자인문화실

험실에서기획, 편집하고안그라픽스에서출판했다. 276쪽에가

격은1 3 , 0 0 0원이다. 문의( 0 2 ) 7 6 3 - 2 3 2 0

극사실일러스트레이션기법

미국의뉴라이더스사에서작가가자신만의도구와기법을통해

창출해내는시각적독창성을다루고자기획한책이다. 저자버트

먼로이는도구와기법뿐아니라창작과정에고도로활용하는

대가들의창조적방법론을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차원에

서책을저술했다. 책의컨셉은대가와함께하는일대일세미나

에서그가작품을구상하고실현시켜가는방법론을직접듣는것

같은환경을만드는것이다. 직접따라해보기를유도함으로써자

신만의노하우를공개하여독자들과나누고있다. 일러스트레이

션을의뢰하는고객이보낸아이디어스케치부터, 일러스트레이

터프로그램에서작가가잡은레이아웃, 최종작품등을빠짐없

이볼수있으며기본용어에서부터특정효과를얻기위한프로

그램의적용방식까지상세히알수있다. 

각장은원근법, 빛의효과, 질감, 반사등으로다양한시각적요

소들에초점을두어구성되어있다. 20여년동안뉴욕의광고계

에서미술감독과제작감독을맡아왔던뛰어난작가의사고과정

을직접따라가는구성이컴퓨터아티스트들에게영감을줄만

하다. 디지털아티스트, 그래픽디자이너, 또는일이나취미때문

에일러스트레이터와포토숍을사용하는모든사람들에게직접

적으로도움을주는책이다. 안그라픽스발행, 278쪽에가격은

2 5 , 0 0 0원이다. 문의(02)763-2320 

표정에세이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발견할수있

지만, 미처보지못

하고 지나쳤던 수

많은 표정들을 모

아놓은 재미난 책

이 출간되었다. 육

공일 비상이 펴낸

<표정 에세이>는

세상에 널려 있는

갖가지 사물과 자

연물로부터예기치못한독특하고재미난표정들을발견하여, 각

각의표정들이전하고있는얘기를진솔하고경쾌하게, 따뜻한

시각으로담아내고있다. 79컷의다채로운표정들속에서그안

에담긴추억과사랑, 삶의희망과아픔을진솔하고, 때로는농담

처럼가볍게이야기한내용과편집이돋보이는책이다. 육공일

비상발행, 184면, 15,000원이다. 문의( 0 2 ) 3 3 2 2 - 6 0 1

내삶의쉼표

육공일비상이출간한‘내삶의쉼표’는언제나바쁘게앞으로

달리는데만열중인현대인들에게자칫잊고지내기쉬운‘삶에

대한조용한반추’를일깨워주는책이다. 이책의가장큰장점이

라면그림과글, 디자인이이루는조화가돋보인다는점이다. 여

는글에서본문의문장사이사이, 그리고제일뒷표지까지빠지

지않고나오는‘쉼표’를통해강한비주얼적의미를전달하고

있다. 문장의맛과느낌을살려주는시적타이포그라피를채택하

여, 시와음악과다름없는5 0편의문구를읽으면서느끼게되는

묘한삶의맛을읽는순간그대로전해지게편집해놓았다. 글은

제일기획카피라이터출신의배준영씨가, 그림은서양화가김양

희씨가담당했다. 책자체외에포장, 표지, 씰(seal), 엽서등이부

가된재미가솔솔하다. 육공일비상발행, 132면,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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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서중요한것은무엇보다도디자인트렌드를아는것

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산업디자인은그트렌드를놓치

지않는잡지중의하나인것같습니다. 날로새로워져가는산업

디자인에게서항상노력하는모습이보여무척좋습니다. 주제

선정도굉장히재미있고유쾌하기도하구요. 특히디자인디자이

너코너가저에게는매우인상깊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세

계각국의디자이너를심층적으로소개하는코너가있었으면합

니다. 아울러우리나라에도수많은디자인회사가있는데, 그회

사와 경영자들도다루어주셨으면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산업디

자인지를구입하려고서점에가면항상다른잡지보다늦은감이

있더군요. 좀더빨리책을만날수는없을까요.

- 정성호( 2 7세. 교사) 

회를거듭하면서항상주어진그달의주제에충실한컨텐츠

를준비하는산업디자인지가되고있는것같아디자인을생업으

로삼고있는한사람으로서뿌듯함을느끼곤합니다. 더욱이지

난호의주제는개인적으로관심이많은디자인이인간에게줄수

있는미래적이며궁극적인즐거움에대해진행해책의겉장을보

면서설레임을금치못했습니다. 아직까지디자인이줄수있는

요소로기능적인편리함과심미적인아름다움만을생각하는디

자이너들이많은것같습니다. 하지만외국의디자인요소중에

는빼놓지않고등장하는것이바로'펀'이라는키워드입니다. 아

주작은생활소품에서도즐거움을찾으려하는그들의디자인

문화를보면디자인을진행하는작업자체가디자이너로서즐거

움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게했습니다. 특히이번호

에서'펀'이라는주제외에관심있게읽은기사는일본의'디자

인관련계약비용산출가이드라인' 이었습니다. 국내에서활동

하고있는프리랜서나디자인관련종사자들에게유용한자료가

될것으로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산업디자인지가국내의

유망한디자이너들의작품을많이다뤄해외에서도호평을받을

수있는전문잡지로거듭나기를기대합니다.

- 한영훈( 3 6세. 디자이너) 

저는산업디자인을즐겨애독하는독자입니다. 매호마다특징

있는특집이마련되어재미있게읽고있습니다. 지난호의' D i g i t a l

Fun + Design Industry'도무척흥미롭게봤습니다. 제가좋아하

는' F u n '적인요소들을적절하게상품에도입한디자인제품들을

구경할수있어서좋았지요. 그런데언제나아쉬운점은산업디

자인지가뉴스정보에약한것같다는점입니다. 특히해외전시

리뷰나국내전시리뷰등기록해놓을만한전시들에대한리포트

가미진하다는생각이듭니다. 격월간지라뉴스를소화하기에부

적절한면도있지만, 뉴스측면도간과해서는안된다는생각이

드는데요 - 홍석은( 2 3세, 학생)

<산업디자인> 7/8월호가한겨레신문에실린것을보고<산

업디자인>을구입했습니다. ‘디지털펀’이라는신조어만을가지

고디자인아티클에적용시켜많은프로젝트를소개한것을보고

억지스러운감이없진않았지만‘펀( f u n )이이렇게다양한키워

드를만드는구나’라는원초적인감상을하게되었습니다. <산업

디자인>은하나의주제를사용해책한권을만드는것을잘알

고있습니다. 한프로젝트한프로젝트를접할때마다각각의주

제에잘맞는다고생각이들긴하지만잡지의성격보다는사보의

성격이강한것같습니다. 이제는잡지의형식에맞게좀더다양

한디자인경향이나신소재, 신상품등디자인의현장을소개하

는코너가마련되었으면좋겠습니다. 

- 하문정( 3 0세, 프로그래머)

•엽서를보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격월간으

로발행되는<산업디자인>은국내디자인산업을발전시키기

위해발행되는잡지로독자여러분과함께만들어나가겠습니다.

책을보신후소감을자유롭게적어서엽서(서울시성북구성북

2동260-88, 우1 3 6 - 0 2 2 )나이메일( d m s c o 7 @ a g . c o . k r )로보내

주시길바랍니다. 엽서를보내주신분중세분을추첨하여<디

자인사전> (안그라픽스발행/ 2000년개정판/ 정가2 3 , 0 0 0원) 1

권씩을드리겠습니다. 

•이번호엽서당첨자

- 정성호, 서울양천구

- 김진영, 서울은평구

- 하문정, 경기도분당시

•엽서당첨자께는9월3 0일까지<디자인사전>을우편으로발

송해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은격월간으로제작되기때문에기한문제로뉴스

성기사에치중하지못했던것이사실입니다. 하지만오히려격

월간이기때문에세계의디자인동향에대한뉴스는더욱심층적

으로보도할수있다고판단돼이번호부터세계의전시코너를

신설하게되었습니다. 각국에서벌어지는전시회나박람회그

리고공모전등을세계현장의통신원들의따끈따근한목소리로

제공하고자합니다. 세계의전시에관련된소중한정보를알고

계시거나특정지역의디자인전시내용을원하시는분은언제든

지연락주십시오. 정성스러운기사로독자들을찾아뵙도록하

겠습니다. 

한샘디자인공모전

주방가구및인테리어가구전문업체인주식회사한샘이오는9월1

일세계최고규모의상금을내걸고인테리어디자인공모전의요강

을발표한다. “동과서를넘어서는디자인(Design beyond East &

W e s t )”을 주제로베스트셀러디자인개발과참신한인재발굴을위

해시행되는이공모전은상금규모에서뿐만아니라공모전운영방식

의참신함에서도진정한프로들이관심을가져볼만한보기드문디

자인이벤트가될전망이다. 이공모전이벌써부터디자인계안팎의

뜨거운화제가되고있는이유는무엇보다상금의규모에있다. 대상

2만달러(약2천2백만원)를비롯하여총상금5만달러( 5천5백만원)

규모가디자인공모전으로서는 세계적인규모인데, 이것은‘좋은디

자인에대해서는합당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는경영진의의사

가적극반영된때문이라고주최측관계자는전한다. 따라서실물품

평을통하여‘경쟁력있다고판단되는’입상작들은상금의지급과함

께곧바로제품으로생산될예정이며, 판매량에따라서상금과는별도

의로얄티가주어지게된다. 또한입상자에게는디자인벤처팀에입

소할수있는특전이주어지는것은물론이다.

시상제도뿐만아니라공모전의운영에서도몇가지혁신적인아이디

어가눈에띈다. 

첫째, 공모전의모든과정이인터넷을통해진행된다는점이다. 즉, 요

강발표로부터안내, 자료제공, 교육, 접수는물론심사( 1차도면심사)

까지의모든과정을전용웹사이트인w w w . d e s i g n c o m p e . c o m을통해

진행할예정이다. 주최측은현재해외의심사위원이서울에오지않고

도인터넷을통해심사와토론을진행할수있는방식에대해기술적

검토를마친상태이다. 둘째, 국내외전문가로구성되는심사위원단을

공모요강발표시함께발표한다는점이다. 이와같이심사위원단이

공모전의전과정을책임지는큐레이팅방식을국내최초로도입하는

것은공모전의성격을보다분명히하려는주최측의강한의지를반

영한다. 즉, 사계의권위자들인심사위원들에의해심사의기준도미

리공표하고, 참고자료도제공하며, 인터넷을이용공모전지원자들

과의대화방도개설함으로써심사위원이평가뿐만아니라좋은디자

인을탄생시키는데조력자의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공모

전문화를제시하려는것이바로그것이다. 

이러한공모전운영의혁신은기업의입장에서는지극히당연한일로

풀이된다. 기존의공모전이주최사의홍보나개념적아이디어경연에

중점을두어가시적성과가적었던것에비해, 한샘은공모전을디자

인개발의통로로적극활용하려는계획이다. 시장에서승부를걸어보

려는국내외모든디자이너에게문이열려있음을강조하는최양하

(52) 대표이사는“내부스탭디자이너만으로경쟁력있는디자인을

개발하기엔시장의변화가너무빠르고넓다. 스탭뿐만아니라세계

도처에산재한불특정다수의디자이너를통해혁신적인디자인을개

발하려는것은무한경쟁의세계시장, 특히동북아시아시장을주도

적으로리드하려는세계화전략의첫발”이라고밝혔다. 한샘은현재

국내외유명건축가와인테리어디자이너5명내외를심사위원으로

내정한상태이며, 9월1일부터전용홈페이지를통해행사를진행한

다. 공모전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w w w . d e s i g n c o m p e . c o m이나

www.hanssemcompe.com, www.hanssem.com에수록되어있다. •

문의 | 한샘디자인연구소 T 02-590-3472~4  F 02-593-8463

c o m p e @ h a n s s e m . c o .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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